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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마는 기독교인 젊은이들을 대상으

로 40일간의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6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캘리포

니아 Costa Mesa에 소재한 Vanguar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자마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GLDI)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지원 대상자는 대학 2학년부터 25세

까지의 한국계 미국인, 영주권자, 유학

생, 국외교포로서 탁월한 성적과 리더 

소양을 가진 중생한 세례교인이어야 한

다. 영어 구사 및 독해 능력에 문제가 없

어야 되며 모든 지원자는 엄격한 심사

를 통해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등록금은 3,700불(40일간의 숙식비 

포함)이며 선발 학생 중 신청자에게 

2,000불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GLDI는 그리스도를 위해 이 나라

와 세계를 변화시킬 성령 충만하며 실

력 있고 영항력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

를 키우는 리더십 학교다. 호성기 목사

(필라안디옥교회, PA)는 “큰아들이 1기 

GLDI에 참석했고 둘째가 2기에 참석

했다. GLDI가 아들들의 인생에 확실한 

Turning point가 되었다. GLDI는 하나

님께서 우리 2세들을 위해 예비하신 가

장 축복된 훈련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의: (323) 933-4055, www.

jamagldi.org          <김영빈 기자>

4/14 운동의 산실인 프라미스교회(

담임 김남수 목사)는 교회적으로 4/14 

운동을 정착, 확산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일으

킨 트랜스폼월드(대표 루이스 부쉬 목

사)는 새해는 전 세계를 돌며 컨퍼런스

를 열어 4/14 운동을 소개하고 확산시

킬 예정이다.

작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된 4/14 글로벌 서밋에는 

68개국에서 어린이 선교 관련 사역자들

이 참여했다. 

하지만, 감동을 하였어도 현지에 돌

아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적인 변

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필

요한데, 소명이 없이 풀타임 사역을 감

당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프라미스교회는 성령께서 움

직이시기를 먼저 간구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일 년 내내 특별 새벽기도회를 

개최한다. 또한, 더 많은 이들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특별 강사를 초청할 

예정이다. 금주 시작된 특새에는 기존

새벽예배 참석수의 배가 참여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1,2월에는 박우신 목사(프라미스교회 

부목사), 최완기 목사(하나님의성회 한

미총회장, 순복음세이트루이스교회 담

임), 두영규 목사(하나님의성회 한미총

회 중부지방회장, 루이빌 임마누엘교회 

담임), 허연행 목사(애틀란타 안디옥교

회), 박윤식 목사(태국 선교사, 전 부산 

수정동성결교회 담임), 리처드슨 목사, 

김명남 목사(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전 

총회장, 하성 시카고교회 담임), 김상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또한, 프라미스교회는 작년 12월부터 

어린이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오전 10

시부터 12시 30분까지 파워하우스 프로

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4세~14세 어린이에게 

전도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 태

권도, 미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중·고

등학생 및 청·장년 자원봉사자를 모집

함으로 전 성도에게 4/14 운동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토요학교에는 

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 중·

고등부 및 청년부가 앞에서 어린이를 

이끌고 장년 봉사자는 뒤에서 돕는다. 

오는 9일부터 5월 말까지는 봄 학

기 토요학교가 진행된다. 오전 10시부

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

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통해 신앙을 전

하고 미술, 음악, 춤 등을 통해 달란트

를 계발시킨다. 

그러나 어린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영성에 주안점을 둔다. 어린이라고 교

회가 게임이나 율동으로 그들을 붙들려

고 하면 결국 더 재미있게 즐길 것이 많

은 세상에 뺏긴다는 것이다. 교회는 어

린이도 성인 성도처럼 금식, 성령 체험 

등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종국에는 성인 성도의 수만큼 

어린이 성도를 늘리는 것이 프라미스교

회의 비전이다.                <2면에 계속>

한국교회의 파송 선교사가 마

침내 2만명을 넘어섰다. (사)한

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11

일(월)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

년기념관에서 열린 제20차 정기

총회에서 현재 한국교회 파송 선

교사가 169개국에 20,445명(2010

년 1월 8일 기준)에 달한다는 통

계를 전했다. 지난해 발표된 통계

에서 한국 선

교사 수는 총 

19,413명(2008

년 12월 말 기

준)이다. 이는 

지난 2005년 

13,318명, 2006

년 14,896명, 2007년 17,697명에 

이어 계속 증가세에 있는 것. 그

러나 증가율은 점차 감소세에 있

는 상황이어서 더욱 분발이 요청

된다. 올해 통계는 2009년 발표 

당시보다 5.3%(1032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11.8%(1578명), 

2007년 18.8%(2801명), 2008년 

9.7%(1716명) 보다 증가율이 낮

아졌다. 또 KWMA는 2009년 조

사대상 325개 단체 가운데 교단

과 선교단체의 선교사 파송비율

은 각각 41.7%와 58.3%라고 밝혔

으며, 선교사 자녀(MK)의 수는 꾸

준히 증가해 2009년 13,86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10대 파

송교단은 예장합동(파송국가수 : 

99, 선교사수 : 2,040), 예장통합

(84, 1068), 기

감(67, 852), 기

하성(71, 834), 

기침(53, 635), 

예장대신(54 , 

436), 예장백석

(43, 418), 예장

합신(42, 335), 기성(50, 318), 예

장고신(46, 302) 순이다. 또 10

대 파송 선교단체로는 UBF(파

송국가 : 82, 선교사 : 1,714), 한

국국제기아대책기구(70, 823), 

CMI(38, 630), InterCP(32, 514), 

예수전도단(50, 480), WEC국제선

교부 한국본부(48, 457), 순복음선

교회(65, 338) 등이다.

GLDI 40일 강훈련으로 성령 충만한 차세대 지도자 양성

전년도 대비 1천여명 

증가… 파송 1위는 

합동·UBF 

자마, 청년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운다

다음 세대를 주역으로 

세우는  ‘4/14운동’ 
어떻게 바뀌나?

한국교회, 해외 파송
선교사 2만명 시대 도래

연도별 선교사 수 증가 추이 

플로리다주에서 남동쪽으로 6백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이티공화국을 강도 7.0의 지진이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렇지 않
아도 전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꼽히는 아이티이기에 이번 강진 피해를 구호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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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기독교 혐오증, 왜 간과되나?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세계 곳

곳의 기독교 박해 소식에 왜 국제 사회

는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이슬람의 기

독교 탄압은 똘레랑스라는 미명하에 용

인되고,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잔혹 

행위에 대한 비판은 이슬람 혐오자들

의 신경증 정도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

은가?

월스트리트저널(WSJ) 유럽판은 최

근 사설을 통해 국제 사회가 서구 세계

의 이슬람 혐오증을 경계하면서 간과해 

버리고 있는 아랍 세계의 기독교 혐오

증을 이같이 지적했다. 사설은 지난 6일 

무슬림 괴한의 총기 난사로 이집트에서 

미사를 드리고 나오던 교인들 7명이 숨

진 사건으로부터 시작해, 작년 7월 파키

스탄에서 교인들의 집 1백여 채가 무슬

림 폭도들에 의해 파괴되고, 같은 달 이

라크에서 3일간의 연쇄 폭탄 테러로 교

회 7곳이 공격 당한 사례 등을 들며 국

제 사회가 이같은 일들이 발생할 때마

다 보여주는 무관심은 비정상적일 정도

라고 표현했다.

또 국제 기독교 인권 단체 오픈 도어

즈가 최근 발표한 2010년 최악의 기독

교 박해 국가 리스트 10위 안에 오른 국

가 대다수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몰

디브, 아프가니스탄, 모리타니 등 이슬

람 강경국가였다며, 이들 국가에서 기

독교인들이 처해 있는 위협 상황에 유

엔은 물론 자유 세계 국가들은 이상스

럽게도 최소한의 언급조차 꺼리고 있다

고 꼬집었다.

사설은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

에 대한 이같은 부자연스러운 침묵은 

국제 사회의 시각이 ‘끊임없이’ 이슬람 

혐오증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유엔 인권위가 

검토 중인 종교모독금지법안도 지나치

게 이슬람 편향적이라며, ‘인권위’라는 

이름은 잘못 붙여진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구 사회의 이슬람 혐오증에 대한 

신경증적인 경계는 최근 스위스에서 국

민 투표로 미나렛 금지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같은 유럽 내와 국제 사회에

서 일고 있는 종교 자유 침해 논란에서

도 볼 수 있다. 사설은 그러나 서구 사회

가 그들의 이슬람 형제들에게 보여 주

는 똘레랑스는 아랍 사회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소수 종교가 마주하고 있는 각

종 탄압과 사회 차별과는 극명한 대조

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손현정 기자>        

북한이 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목됐다.

국제 선교단체 오픈도어즈가 매년 

발표해 온 기독교 박해국 리스트에서 

북한은 올해도 불명예스러운 1위 자리

를 지켰다.

오픈도어즈는 “타 국가의 추종을 불

허하는 엄격한 종교 제한이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에 대한 컬트가 강요되는 

체제 속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

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픈

도어즈는 현재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노동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북한 주민의 

수가 4만여명에서 6만여명에 이를 것

이라고 밝혔다.

“기독교인들은 혹독한 정권의 탄압

을 받고 있으며 신앙이 발각됨과 동시

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게 된다”고 

한 북한 전문가는 밝혔다. 보안상 이유

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는 “지난해 

기독교인이 생물학 무기 실험 대상으

로 쓰였다는 증거도 갖고 있다”고 전

했다.

미국 오픈도어즈 칼 모엘러 대표는 

북한이 또다시 기독교 탄압국 1위에 선

정된 것에 대해 “전혀 놀라운 일이 아

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그 어

떤 나라도 북한처럼 체계적이고 끔찍

한 방법으로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북한에서 기독

교인 가족 3대가 감옥으로 보내지는 일

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기독교

인들은 강한 신앙을 갖고 있으며, 하나

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

가하고 있다”고 모엘러 대표는 놀라움

을 표시했다.

북한 다음으로 악명 높은 기독교 박

해국은 이란으로 지목됐다. 이란은 지

난해 3위에서 2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는 2008년 이

래로 기독교인을 체포하는 사례가 점

차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09

년까지 체포된 기독교인의 수는 보고

된 것만 85명에 이른다고 오픈도어즈

는 밝혔다.

두 달 전 체포되었다 국제 사회의 압

박으로 풀려난 두 여성 기독교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란 감옥에서는 기독

교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며, 이에 

굴복하지 않을시 갖가지 신체적 고문

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도어즈는 이란 정부가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재선이나 높

은 실업률과 같은 사회 문제로부터 국

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기독교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뉴저지주가 동성결혼을 불허했다. 

뉴저지주 상원은 7일 동성결혼 허

용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결과 

찬성 14표, 반대 20표가 나와 이 안

건은 부결됐다. 투표는 지난해 12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됐

다가 이날 실시된 것이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표결이 진행

되는 의사당 앞에서 법인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결과에 대해 브라이언 

브라운 회장(NOM, National Organi-

zation for Marriage)은 “동성연애 지

지자들이 다시 한 번 투표를 종용했으

나, 다시금 진리를 깨닫게 됐다.”며 “

미국인은 정치인이 동성 결혼에 관한 

건으로 시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는

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브라운 회장은 또한 “동성

연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분명해

지고 있다.”며 지난해 뉴욕 주와 뉴저

지 주 동성 결혼을 막기 위해 120만 불

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뉴욕주에서는 상원에서 찬

성 24 대 반대 38표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부결시켰다.       <윤주이 기자>        

북한, 8년째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1위

오픈도어즈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끔찍한 탄압”뉴저지도 뉴욕 이어 ‘동성결혼 NO!’

<1면에 이어>

또한, 1.5세, 2세 자녀가 두 문화

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

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무 선교사 (트랜스폼월드 

내 4/14 운동을 위한 부서 NEW 

GENERATION 실무 책임자)는 “

부모가 미국에 정착하느라 아이들

에게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면 아이

들이 부모를 오해하게 된다.”며 “그

런 경우 자녀가 한국 문화에도, 미

국 문화에도 적응하기 불편하게 만

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선교사는 “언어는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꼭 언어가 

아니라도 자녀의 등을 한번 두드려

주는 것으로도 사랑의 마음은 통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다.”고 전한

다. 또한 자녀에게 한국어를 배우

라고 하기보다 자녀를 위해 영어를 

배우고,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다

가가는 성육신적 자세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국어로 얘기할 때도 심각한 얘

기보다는 가벼운 대화부터 나누며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신앙적인 

상담도 할 수 있게 되고 기도도 함

께 하게 되면 부모에 대한 오해와 

불신도 사라지고 1세의 신앙도 배

울 수 있게 된다.

신앙뿐 아니라 그 자녀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장점을 받아

들여 언어적으로도 현지인과 다름

이 없고 미국인에게 볼 수 없는 한

국인의 장점까지 겸비한 사람이 되

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선교사는 “4/14 

운동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 

2010년 1월에는 카메룬과 미얀

마에서 컨퍼런스가, 4월에는 에티

오피아에서 4/14 위원회 수련회

와 에티오피아 컨퍼런스가, 5월에

는 싱가포르, 한국에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5월 한국 집회는 변혁한국과 

KWMA 주관으로 할렐루야교회(

담임 김상복 목사)에서 ‘4/14 윈도

우 변혁컨퍼런스’라는 주제로 6일, 

7일 한국인 1000명, 외국인 100명 

참가를 목표로 개최된다. 

또한 5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

리는 ‘글로벌 미션 컨설테이션’에

서 4/14 운동이 소개된다. 이 대회

는 1910년 에든버러세계선교대회 

100주년을 기념해 세계선교 전문

가들이 모이는 전략회의이다. 

7월에는 스리랑카, 하이티, 브라

질에서 컨퍼런스가, 8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컨퍼런스가 진행

된다. 11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

리는 AMA(Asian Mission Asso-

ciation) 주최 컨퍼런스에서 이 운

동이 소개된다.

한편, 2011년에는 한국, 호주, 라

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남부 

인도 등지에서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다.                      

     <오상아 기자>        

영국의 한 교사가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수업 도중 기도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는 일

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아픈 아이들을 

위해 가정 방문 교사 봉사를 하고 

있는 올리브 존스(Olive Johns)는 

지난해 11월 백혈병을 앓고 있는 

14세 여학생의 집에 방문해 수학

을 가르쳤다. 수업 후 존스는 성경

의 기적적인 치료 사례들을 이야기

하며 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함

께 기도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존스는 수업 후 소속된 

학교장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부

모가 당신이 강제 개종을 시도하려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는 말과 함

께 해고를 통지받았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존스는 

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

생의 모친도 함께 있는 자리였다”

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부모가 

우리 가정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며 

대화를 중단시켰지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서 나왔

다. 단지 학생에게 나의 믿음을 나

누고 싶었고 그의 병을 위해 기도

할 수 있게 격려해주고 싶었을 뿐

이었다”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존스의 친구인 페트리(Petri)는 “

존스는 언제나 학생들을 돕고 싶어

했다. 나와 통화할 때 가끔은 울기

도 하면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사건은 아

주 충격적이며, 이를 통해 영국은 

훌륭한 교사 한 명을 잃게 되었다”

고 말했다.

존스는 20년이 넘는 교사생활을 

해왔으며 문제가 된 이번 학교에

서는 5년간 파트타임으로 일해왔

다. 존스는 “단순히 내가 가진 신앙

간증을 나누려 했을 뿐인데,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반응들

을 보인다”며 “오랜 기독교 전통을 

가진 영국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놀

랍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영국에서

는 무슬림의 증가와 기독교의 쇠퇴

로 인해 기독교에 근간해 만들어진 

많은 법들이 새로이 개정되었으며, 

이 법들로 말미암아 공공장소, 특

히 직장과 같은 곳에서는 기독교인

들이 신앙이나 믿음을 나누고 복음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자영 기자>        

WSJ, 교회 박해에 대한 국제 사회 무관심 지적 

 英 교사, 학생에게 기도 
 권했다는 이유로 해고

“기독교 전통 가진 나라에서 신앙 나누는 것이 죄인가”

7일 상원 투표결과 찬성 

20·반대 14표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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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넷, 신년 시무식 감사예배 드려

수준 높은 ‘화요집회’로 교회 정착 돕는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10일 오후 LA한

인침례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남가주교협 수석부

회장 민종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

으며 설교, 찬양, 이·취임인사, 축사, 

기념패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말씀은 기감 미주연회 한기형 감

독이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1절

을 본문으로 ‘종으로 사는 사람’이라

는 주제로 전했다. 

한 감독은 “달란트의 비유를 보

면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

준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

을 듣는 종도 있고, 있는 것을 빼앗

기는 종도 있다”며 “2010년 남가주

교협이 일을 열심히 해 하나님께 칭

찬 받길 바란다” 전했다.

이어 축사를 전한 김재수 총영사

는 “이 시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취임하시는 지용덕 목사님이 섬기

는 지도력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회장 박

용덕 목사는 “교계뿐만 아니라 어

느 곳이든 그 단체가 죽고 사는 것

은 지도자에게 달렸다. 교계가 빛

을 발하는 것은 적합한 인물이 세워

질 때인데 지용덕 목사님의 리더십

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한 교계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직전 회장 한종수 목사는 이임사

에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이렇

게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교협 회장

으로서 한해를 교회들을 섬길 수 있

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 교협 

회장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

다”고 전했다. 

남가주교협 회장 지용덕 목사는 

취임사에서 “신임회장으로서 거룩

한 사명감을 느끼고 그 일을 잘 감

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커뮤니티에 무엇이 필요하지를 잘 

알고 기대에 부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예배는 남가주한인목

사회 회장 이정현 목사의 축도로 마

쳤다.                       <이태근 기자>        

킴넷(사무총장 최일식 목사)이 지난 

9일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에서 한해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 시무식 감

사예배 및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는 백운영 선교사, 박

희민 목사, 한기홍 목사, 최찬영 목사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예

배는 박희민 목사의 설교, 최일식 목사

의 킴넷의 시작과 미래의 창출, 기도회 

순으로 진행됐다. 기도회에서는 특별

히 김종필 목사가 나서 이슬람의 실제

를 알리고 이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

간도 가졌다. 

이날 예배에서 박희민 목사는 에베소

서 5장 15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것 하

면 안된다 저거 하면 안된다는 등 경고

의 말씀을 하신다. 하지만 믿는 이들이 

그렇지 못해 때론 어려움을 겪는다. 그

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한다.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으며, 세월을 아끼는 게 지

혜로운 삶이다. 2010년 한해 어떻게 사

용하시길 원하는가. 주어진 시간을 어

떻게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며 종말론

적으로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일식 목사가 나서 ‘킴넷 시작

과 미래의 창출’이라는 주제로 킴넷의 

중요성과 올 한해 킴넷이 해야 할 일들

을 참여자들에게 알렸다. 

한편, 예배 후 참여자들은 기도회에

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책임 ▷전 세계 2만 명의 한인 선교사와 

▷고난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 ▷미국의 

책임과 역할을 위해 ▷은혜한인교회를 

위해 ▷킴넷 사역을 위해 각각 기도했

다.                               <이태근 기자>        

엄숙하고 무거운 예배 분위기는 경건

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중년층 성도

들이 선호한다. 반면 청년층은 경쾌한 

찬양을 부르며 젊음의 열기를 발산하는 

열린 예배를 선호한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이나 

교회를 처음 찾은 이들은 두 가지의 예

배 분위기가 익숙지 않고, 익숙해지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들을 위해 

쉐퍼드 미니스트리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 아트홀에서 화요 집회

를 시작했다. 

쉐퍼드는 교회 분위기에 거부감을 가

진 이들이나 좀 더 다양한 예배 문화를 

알고 싶은 이들 그리고 예배 문화 적응

에 시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또 쉐퍼드는 집회 장소를 자

칫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닌 외

부 장소, 비전 아트홀을 집회 장소로 정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쉐퍼드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외부 장소를 빌려쓰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찾는 이들이 늘어

나길 바라고, 이들의 정착을 돕기 싶은 

마음에서다. 

쉐퍼드 미니스트리 이하영 리더는 “

교회 정착을 돕기 위해 1년 전부터 활동

을 시작했다. 신앙생활 잘하는 이들을 

위해 시작한건 아닌데 개교회에서 예배 

문화를 알기 위해 견학 온 적도 있었고, 

쉐퍼드 집회에 와보고 동역자로 섬겨 

주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쉐퍼드 멤버는 현재 25명. 이들 대부

분은 전문 음악가로 본국 내 최고의 드

러머로 불리는 황정관 씨와 CCM 뮤지

션 김승희 씨 등이 멤버로 있다. 이 리더

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이들이나 교

회에 처음 가본 이들은 모두 전문화된 

세상 음악을 많이 접했다. 자칫 교회의 

찬양이 부족하거나 우습게 보일 수 있

는데 쉐퍼드는 전문화된 음악을 선사해 

마음 문을 열기 원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리더는 “찬양 가사 하나로

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쉐퍼드를 

통해 예배 문화가 잘 자리잡았으면 좋

겠다. 그리고 앨범이 나오면 투어도 할 

계획인데 음악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문의: 213-249-4855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충만한 교협 되길”
남가주교협, 40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드려

전직 회장 한종수 목사와 신임 회장 지용덕 목사가 교협기를 함께 흔들고 있다.  

‘킴넷 시작과 미래의 창출’이라는 주제로 발
언한 최일식 목사.   

일곱 번째 만남은 LA 다운타운에 위

치한 쌍둥이 빌딩 구치소의 한인 시니

어 채플린 이병희 목사다. 이 목사는 

한때 유명했던 갱단 ‘와칭’의 뉴욕 본

부 멤버로 활동하던 아들을 교화한 후 

교도소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 87년부

터 사역을 시작했다. 이 목사는 동부 펜

실베니아, 뉴저지 등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하며 사역을 시작했고, 3년 전 LA

로 왔다. 이 목사는 웨스터민스터에서 

M.Div 학위를 받았고 D.Min 과정을 수

료했다. 또 풀러신학대에서 D.Min과정

을 수료했으며, 미주총신대에서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 오랜 교도소 사역 경력이 있으신데, 

수감자 중 한인의 비율을 얼마나 되나

요?

미국에는 카운티별로 Jail과 주별로 

prison이 따로 있고 각 주에서 운영하

는 prison은 한개씩 있습니다. LA의 경

우 8개의 Jail이 있고, 정확한 통계는 아

니지만 한인 비율은 1만 명 중 20명 정

도입니다. 

- 교도소에도 타종교가 많을 것 같습니

다.

교도소에는 많은 타종교가 들어와 

있고 재소자를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세력은 

이슬람인데, 흑인들이 이슬람으로 많

이 개종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구

치소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도 없고 통

계가 나오지도 않지만, 개신교의 비율

은 60% 정도 입니다. 

- 교도소 사역에 한인교회의 동참은 어

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교도소 사역에 한인교회의 참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인교

회가 교도소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

지 못하는 듯한데 교도소도 언어가 다

르고 다른 문화에서 자란 이들이 한곳

에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한인교회가 교도소도 선교지라는 인

식을 가져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복음

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

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들에게 그리

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분

명 교도소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

른 환경에서 자란 이들이 모인 곳이기

에 선교지입니다. 미국교회에선 교도

소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 재소자들이 출소 후 교회를 찾나요?

재소자들이 출소하면 출석할 만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일도 있습

니다. 하지만, 적응하지 못해 교회를 떠

나기도 합니다. 교회들이 가진 편견 때

문인데 재소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교인들은 재소자

라는 이유로 꺼리고 목회자는 상처가 

될까 봐 재소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

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도 사랑

이 필요합니다. 재소자를 교회에서 품

지 못하면 오갈 때 없는 이들 중에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고 그 때문

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

니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사랑으로 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태근 기자>        

“교도소도 선교지, 예방에 앞서 유혹 이길 능력 길러줘야”

[이민교회 문답 ⑦]  쌍둥이 빌딩 구치소 이병희 목사

쌍둥이 빌딩 구치소 시니어 채플린 이병
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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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경교회 김행용 장로는 선교의 

열정이 뜨거운 실신한 주의 일꾼 중 한 

사람이다. 김 장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비전과 집회를 통한 치유의 역사를 

위해 찬양집회를 해마다 한국에서 개최

하고 있다. 

김 장로는 전세계에 153개의 신학교

를 세워 사람을 얻고 길러 남기는 사역

인 ‘세계비전 153’프로젝트를 위해 집회

를 시작했으며, 수익금으로 프로젝트 자

금을 마련한다. 김 장로가 집회를 위해 한

국을 방문하는 횟수는 한해 2~3차례. 최

근 김 장로는 집회를 위해 또 한차례 한

국을 방문했고 방문기간 15개의 교회와 

7개의 소그룹에서 집회를 가졌다. 김 장

로가 집회를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한 것

은 2년 6개월 전이며, 지금까지 모두 71

개의 교회를 방문했다. 

김 장로는 집회를 위해 자주 교회를 비

울 수 밖에 없다. 자신의 빈 자리 때문에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

던 김 장로는 자신이 하는 사역을 주님이 

알아주실 것이라며 위로했다. 

김 장로는 “앨범을 들고 집회를 한다는 

것은 고달픈 일입니다. 무거운 앨범을 들

고 집회를 다닌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회에서 말씀만 전하

는 것도 힘든데 찬양까지 하니 힘들 수 밖

에 없습니다. 15번째 집회에서는 힘이 너

무 빠져 다리가 너무 후들거렸고 귀국해

서는 누워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후 깨닫

게 된 것은 더 기도 해야한다는 것이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역도 하지 못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일 주님이 알아주십니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최근 한국교회 집회를 통해 

한가지 도전 받았다고 한다. 김 장로는 “

한국 시골 교회 집회를 통해 아직 시골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고 아주 뜨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주에도 그런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길 바라고, 그런 불

을 붙여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라

며 사역을 향한 열정을 보였다. 

김 장로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주 서부

에서도 활동했으며, 올해 후반기에는 동

부의 교회를 순회할 계획이다. 김 장로는 

“앞으로 북한과 중국에서도 집회를 갖고 

싶고 나아가 남미, 브라질, 필리핀, 베트

남 등에서도 

집회를 갖고 

싶습니다. 하

지만 다른 나

라에서 하는 

집회는 그 나

라 언어로 하

는게 가장 좋

은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을 위한 좋은 

길을 열어주

실 것입니다”

며 웃으며 말

했다. 김 장로는 자신을 위해 54년을 살

아왔다고 회고하며 이제 남은 인생은 주

님의 일을 위해 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로는 “더 많은 교회에서 찬양을 통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하나님

이 그런 도구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

다. 4월에 2집 앨범이 나오는데 그때 앨

범을 들고 또 한차례 한국을 방문합니다. 

집회의 주제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고 말했다. 

김행용 장로는 코헨신학교 D.Min 2년 

과정 중으로 로스랜드 대학에서 음악 치

료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태근	기자>

“수고와 봉사가 너무 작은 것인데도 고

마워하는 홈리스들의 반응에 놀랐고 짧

은 기간에 몸은 고달팠어도 이제껏 어떤 

수련회보다 인상적이고 보람 있었어요”

긍휼사역 현장을 체험하면서 커뮤니티 

봉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 둘로스선교회(

담임 황의정 목사) 중고등부 30여 명이 

소중한사람들(김수철 목사)을 찾았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1박 2일간의 일정 

중 소중한사람들 시무예배에 참여했으

며, 나눔선교회를 방문해 한영호 목사로

부터 마약 중독의 실상과 갱생에 대한 이

야기를 들었다. 또한 이들은 소중한사람

들 사역 현장인 다운타운 스키드로우 거

리를 찾아 홈리스들에게 음식을 나눠주

는 등 긍휼 사역에 동참했으며, 소중한사

람들 박영빈 목사로부터 노숙자들의 실

상과 대안 등에 관한 강의를 듣기도 했

다. 또 나성양로보건센터를 찾아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문했다. 

소중한사람들 측은 “학생들은 짧은 여

정 속에서 다양한 선교 현장을 돌아보면

서 긍훌 사역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또 금식을 통해 배고픔의 형편을 이해

했고 앞으로 무슨 사역을 통해 섬길 수 있

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냈다”고 전

했다. 	 	 											

한인연합감리교회가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뉴져지연합교회(나구용 목

사)에서 ‘2010 New Jersey’ 한인총회

를 개최한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작년 LA 연차

총회에서 교단이 추구하는 제자화의 

목표를 위한 역량 모으기와 교세 감

소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일천 교회, 

십만 제자’운동의 태동을 알렸다. 이번 

총회에는 이성현 목사, 신경림 목사, 

정희수 감독 등이 설교자로 나서 말씀

을 전하며 ‘일천 교회 십만 제자’라는 

주제로 열린다. 

총회기간 여성 목사안수 25주년과 

타인종 목회매뉴얼 출간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

장 장학순 목사의 소그룹 세우기 워크

숍 등이 진행된다.																															

둘로스선교교회(황의정 목사)가 2

월 7일 창립 6주년 기념예배 및 선교

사 파송식을 갖는다. 

둘로스선교교회는 2003년 10월 

13명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의하

고, 11월 2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기 모임을 시작했다. 교회는 6년이 

지난 현재 190여 명이 출석하는 교

회로 성장했으며, 창립부터 지금까지 

선교 실천을 위해 헌금의 10%를 선

교비로 보내고 있다. 

교회 측은 “선교사 파송 예배의 모

든 준비와 절차 그리고 당일의 행사

가 축전이 되도록 그리고 둘로스선교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자세와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 바란다”

고 전했다.                            	

해외한인장로회(총회장 서욱수 목

사) 소속 서부 4개 노회가 11일 오

후 7시 나성영락교회에서 연합 신년

하례식을 했다. 이날 서노회, 서남노

회, 서중노회, 로스앤젤레스 노회 등

이 참여한 신년 하례식은 서노회 부

노회장 박성규 목사의 인도로 진행

됐다. 말씀은 해외한인장로회 부총

회장 정해진 목사가 ‘새해의 소망’이

라는 주제로 전했으며, 서노회 증경

노회장 강신권 목사의 축도 후 참석

자들은 새해 덕담을 나눴다.

LA 동국대학교(총장 김인식) 한방

병원은 매주 월요일마다 어려운 이

웃을 위해 무료 의료봉사를 하고 있

다. 1996년부터 커뮤니티를 위한 봉

사활동으로 시작된 이후 신경마비

자, 중풍병자 등 수많은 환자가 치료

를 받고 있다. 무료 의료 봉사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문의) (213) 487-0150

“앨범을 들고 집회를 한다는 게 고달팠지만…”

평신도 찬양사역자 김행용 장로의 한국 집회 후기

어려운 이웃 위해 
무료 의료 봉사 

둘로스선교교회	황의정	목사.	

사랑의쌀, 체험학교부터 여성·청소년 본부 설립까지
미주성시화운동본부(이성우 목

사)가 6일 오전 사무실에서 시무 예

배를 드리고 한 해 계획을 밝혔다. 

성시화운동본부는 올해 미국 체험

학교와 고국 체험학교를 실시하며, 

과테말라 국제성시화에 참여하고 사

랑의 쌀을 다민족에게 추가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체험학교는 2

월 중으로, 고국 체험학교는 8월 중

으로 시행된다. 미국 체험학교에는 

인천, 광주, 안산, 충주 등 20여 개

의 도시에서 선발된 100여 명의 학

생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오는 22일

과 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엘에이에 

발을 디디며 라스베이거스와 산호세 

성시화운동의 초청으로 각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멕시코 단기

선교를 떠나며 그랜드 캐년도 관광

하게 된다. 사랑의 쌀은 타민족에게 

배분되는 만큼 쌀이 아닌 배분 되는 

민족에게 필요한 양식을 사용한다. 

이성우 목사는 “새해엔 성시화 운

동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과 청소년 

성시화운동본부를 설립할 계획이며, 

매주 갖는 모임도 지역별로 확대할 

것”이라 전했다. 

																																					<이태근	기자>              	

< 1박 2일간의 수련회를 거리에서 >

여성 목사안수 25주년과 타인종 목회매뉴얼 출간 기념식도

한인UMC, ‘일천교회 십만제자’ 주제로 총회

둘로스선교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홈리스	사역	현장을	찾았다.	

신년	인사를	나누는	KPCA	4개	노회	소속	목회자들.	

평신도	찬양	사역자	김행
용	장로

미주성시화운동본부, 2010년 새해 계획 밝혀

둘로스선교교회, 
6주년 예배는 선교사 

파송식으로

KPCA, 서부 4개 노회 연합신년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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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의 20개 제자교회

가 완전 독립됐다. 조용기 원로목사의 은

퇴 이후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20개의 

지성전을 독립시켜 관심을 모았던 순복

음교회는, 7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이영훈 담임목사와 제자교회 담임목사

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경과와 의미

를 설명했다.

58년 대조동 산기슭에서 5명의 성도

로 출발했던 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

의 희망의 메시지 선포로 지속 성장해 

1984년 성도수 40만, 2009년에는 78만

여명이 모이는 세계 최대교회를 이루었

다. 지성전의 독립은 2008년 5월 목회 사

역 50주년을 맞아 은퇴한 조 원로목사의 

뜻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대형교회에 

대해 높아져가는 기대와 무한정 성장 일

변도로 가는 것이 옳지 않으며 지역사회

를 섬기겠다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오

셨던 것을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이영훈 

목사는 밝혔다. 지방교회의 개척과는 달

리 본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있던 지성

전(이후 ‘제자교회’로 명칭 변경)을 한꺼

번에 완전 독립시킨 것은 세계 교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당초 201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지성전 독립은 조 원로목사의 의지로 1

년 앞당겨 모든 과정을 완료했다. 각 교

회는 투표와 공동의회, 지방회 인준 등 

교단법의 절차에 따라 담임 목사를 청빙

하고 취임식을 가졌으며 자체의 당회와 

운영위원회, 장로회 등의 조직을 구성해 

재정권 및 인사 등 행정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완전한 독립을 이룬 제자

교회들이지만 반대로 ‘공동목적사업’인 ‘

사랑과 나눔 섬김 사역’을 위해서는 전력

으로 하나되어 나아갈 예정이다. 이는 은

퇴 후 조 원로 목사가 (재)사랑과행복나

눔을 설립해 저소득층과 빈민 구제를 위

해 직접 현장을 다니며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제자교회들은 정관에 따라 80%의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으며 나머지 

20%는 순복음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해

외선교 및 교회개척, NGO 굿피플과 사

랑과행복나눔재단의 국내외 구호활동, 

호스피스 사역, 순복음방송 및 신문발간, 

농어촌 미자립교회 돕기 등에 출연하게 

된다. 한편 제자교회의 평균 성도수는 약 

1만에서 2만명으로 독립 후 여의도순복

음교회의 성도수는 43만여명이라고 교

회측은 밝혔다.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내

년 예산도 적자 예산이 편성됐으며, 행정 

조직도 축소해 본 교회 직원을 본인의 동

의를 얻어 독립되는 각 교회에 배치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부서 부장제도

를 폐지하고 팀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

직에도 변화를 주었다.이 같은 변화에 대

해 이 담임목사는 “매우 뜻깊은 일로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모델

이 되며 계속해서 좋은 선례를 남기길 소

망한다”고 밝혔다.

조용기 목사, 은퇴 후 사랑·섬
김·나눔사역에 매진

아울러 목회 일선에서 은퇴한 조 원

로목사는 교회의 모든 일을 이 담임 목

사에게 승계하고 현재 주일 4부 예배에

서만 설교하며 나머지 모든 시간을 사랑

과 섬김, 나눔 사역에 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지난 2008년 500억원을 출

연해 세운 (재)사랑과행복나눔 이사장으

로서 저소득층과 빈민층 구제를 위해 직

접 현장을 다니며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행복한 집 만들기’를 통해 

빈민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수술을 받아 희

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순복음교회가 1999년 설립한 

NGO 굿피플의 이사장으로서 해외 긴급

구호 및 구제사역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

와 함께 1985년 설립해 91년도 서울시

에 기부한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

시 엘림복지회의 엘림복지타운을 통해 

미취업 청소년 선도와 직업훈련 및 자립 

지원, 무의탁노인의 노후 생활에도 힘이 

되고 있다. 심장병 어린이 무료시술 지원

과 북한의 평양 조용기심장전문병원 건

립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다. 1984년부터 시작한 심장병 어린이 

및 환자 무료시술 지원은 2009년 11월 

현재 4,200여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수술

비 지원금액은 85억여원에 이른다.

특히 평양 조용기심장전문병원은 지

하 1층 지상 7층에 병상 260개 규모로 

2007년에 착공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

다. 건립비용은 약 200억원이 소요될 예

정이다.                                   <송경호 기자>                

과학과 성경, 과학과 신앙은 상반되는 

영역인가? 호주 웨스턴 시드니(West-

ern Sydney)대학의 물리학과 프랭크 

스투트만(Frank Stootman) 교수가 8일 

서강대학교 리치과학관에서 열린 지적

설계연구회(회장 이승엽 교수) 주최 강

연회에서 이 물음에 답했다.

스투트만 교수에 의하면 최근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교수의 책 ‘

만들어진 신’의 등장과 함께 무신론 열

풍이 거세게 불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스투트만 교수는 “그러나 계몽운동 

초기 많은 과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믿었

고 이들은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이 상호보완적이라는 신념을 표출했

다”며 “현대과학은 우주의 경이로움을 

증언하고 있으며 과학의 형이상학적 측

면을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말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과학이 무신론을 지지

한다는 말은 사실과 거리가 멀며 오히

려 현대과학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우

주가 우주 자체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

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한다”며 “그 간

격을 메울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야훼

로 불리는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

고 덧붙였다.

이렇듯 스투트만 교수는 과학자의 입

장에서 현대과학이 결코 신의 존재를 부

정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오

히려 저명한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유신

론적 과학이 대두되고 있음을 역설했

다.

스투트만 교수는 “무신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우주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

해하는 데 자연적 설명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 곧 원자나 분자, 혹은 힘

과 자연법칙으로부터 출발해 자연세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며 

“그러나 과학을 통한 우주 이해가 결코 

유신론적 입장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우주의 형태와 그 속의 정보는 형이상학

적 답변을 요구한다. 우주의 이면에 무

언가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이성적”이

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된 이광선 목

사가 사학진흥법 제정, 납북자(선교사) 

송환, 한국교회 역사 바로 알리기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광선 목사는 9일 오후 6시 삼정호

텔에서 열린 ‘제16대 한기총 대표회장 

당선 축하예배’에 참석해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날 예배는 홀리네이션스(대표 

조갑진 목사)가 주관하고 (재)씨엠씨선

교문화재단, 한국교회역사바로알리기

본부가 후원했다. 이 목사는 먼저 “은혜

와 섭리 가운데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다”며 “지난 한 세기 깜짝 놀랄 한국교

회 성장의 주역은 성령님이셨지만 그 동

력은 일제의 탄압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극복했던 순교신앙이었고, 분열의 아픔 

속에서도 ‘형제됨’을 끝내 저버리지 않

고 함께해온 연합정신의 승리라고 확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제 이런 연합정신을 이어받

아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노력

하며, 한국교회가 제사장적 사명과 예언

자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힘쓸 것

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새로이 다짐

하는 바”라며 기도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광선 목사는 “우선적으로 

사학진흥법 제정, 납북선교사 송환, 한

국교회 역사를 바로 세우고 알리기에 앞

장서겠다”며 “한국교회와 대사회, 대정

부가 소통하는 역할을 감당할 방침이다. 

한기총의 아름답고 조용한 갱신과 개혁

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재광 기자>

여의도순복음 제자교회 독립 완료, “새로운 이정표 되길”

이영훈 여의도순복음 담임목사가 7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전하고 있다. 

호주 웨스턴 시드니(Western Sydney)대학
의 물리학과 프랭크 스투트만(Frank Stoot-
man)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현대 과학이 무신론을 
     지지한다고? NO”

20개 교회 행정권 자율… 나눔사역엔 협력 계속 

물리학자 스투트만 교수가 말하는 무신론과 과학, 기독교

“사학진흥법 제정, 
납북자 송환, 역사 
바로잡기 중점”

지난 수 년간 일각에서 제기해온 ‘

종교편향’ 논란 때문에 종교 갈등 문

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긴 하지

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 종교가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

고 있는 축에 속한다. 당장 정치 선진

국이라고 하는 몇몇 서구 국가들만 보

아도 종교 문제로 인해 테러와 유혈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확연

히 알 수 있다. 각 

종교 지도자들과 

신도들이 이웃종

교를 대함에 있어 

그래도 아직 어느 정도의 선을 잘 지

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 화합에 있어서 종교의 중요성

은 말할 것도 없이 매우 큰 비중을 차

지한다.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

계사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은 종교 

정책을 잘 구사함으로써 국민 화합을 

이끌어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해 

12월에 발족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

위원회 고건 위원장이 이번에 각 종단

을 방문해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종

교계의 역할을 요청한 것 역시 그같

은 맥락이다.

고 위원장은 특히 “사회통합위가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견인차가 되도

록 노력하겠다”며 “각 종단의 대표기

관들을 협력 파트너로 하여 종교계가 

주도하는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사업

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의 그같은 입장은 분명 올

바른 판단이며 좋은 소신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 그것은 이번에 대

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 명단 가운데 기독교계 지

도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는 점이다. 이 위원회에는 고건 위원

장을 필두로 정계, 법조계, 학계, 문화

계 등을 망라한 32명의 인물들이 포

함돼 있다.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오

직 법등 스님(조계종 호계원장)만이 

포함돼 있다.

이래서야 “종교계가 주도하는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한 고건 위원장의 발언까지도 그

저 형식적인 인사에 불과하지 않았는

지 그 진정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진정 국민 통합에 의지

를 가지고 있고 종교계의 진정성을 인

지하고 있다면, 비단 불교 뿐만이 아

니라 다소 숫자가 늘어나는 한이 있

더라도 주요 종단 지도자들을 두루 위

원회에 포함했어야 했다. 대학 총장(6

명)이나 교수(7명), 그리고 소설가와 

시인 등 문인(4명)들도 대거 포함됐

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절대 

이들보다 못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이다. 기독교계도 차제에 국민화합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기도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 그리하여 본의 아니

게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이면서 마

치 기독교가 종교 갈등의 주범인 듯 

오해받아왔던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계

기로 삼기를 바란다. 그간 겪어온 종

교편향 논란 등에 억울한 측면이 분명 

많지만, 오해에 대해 해명만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국민화합에 앞장서는 모

습을 보이는 것이 더욱 훌륭한 해결

책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

한 범위 내에서 모색할 수 있다면 좋

겠다. 개신교는 현재 

한기총과 NCCK가 

공존하고 있어 정부

가 유독 개신교와의 

대화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양 기구 전체의 물리적 통합

은 어려울지라도, 대정부 대화나 대사

회 봉사 등에 국한한 특별기구를 함께 

만드는 일 등은 양측이 조금만 더 마

음을 열고 협조한다면 어렵지 않은 일

일 것이다. 2010년 새해에는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가 지역·이념·빈부 등

의 갈등을 초월하고 국민화합을 주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사 설 ]

‘종교계 주도의’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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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가 온누

리신문과 2010년 새해 특별 인터뷰

를 갖고 자신의 건강과 새해 목회계

획을 밝혔다.

먼저 하 목사는 지난해 받았던 간

암수술에 대한 경과를 묻는 질문에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수술이 잘 됐다”며 “점차 건강이 좋

아지고 있다. 지금하고 있는 투석은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당분간 일본에서 치료를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온누리교회는 올 한해 교회 표어

를 ‘말씀과 성령’으로 정하고 지난 2

일부터 40일 특별 새벽부흥집회를 

시작했다. 하 목사는 “금년에는 온누

리교회가 ‘영성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말해 ‘본질로 돌아가자’를 목표

로 나아간다. 그 동안 외적으로 풍성

한 결실을 많이 맺었지만, 이제는 말

씀과 성령으로 돌아가 교회를 창립

했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

다”고 올해 표어를 ‘말씀과 성령’으

로 정한 이유를 밝히면서 이번 40일 

특별 새벽부흥집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다시 태어나

길 당부했다.

하 목사는 온누리교회 선교방송인 

CGN TV를 통해 다문화 선교를 확대

해나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한국에는 120만 명의 외국

인 근로자가 있다. 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CGN TV를 지

속적으로 후원하고 더 많은 선교사

를 파송하고 돌보는 일에 집중할 것

이다. CGN TV는 현재 일본어와 중

국어, 스페인어와 영어로 방송을 하

고 있는데, 앞으로 태국어 방송도 이

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선교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온누리교회는 지난해 대규모전도집

회인 ‘러브소나타’를 일본의 나고야

와 고베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하 목사

는 “지난 150년 간 외국인들이 일본

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성공한 예가 없었다”는 말로 러브소

나타의 성공적 개최를 언급한 뒤 “올

해는 일본 차세대 전도에 집중하려 

한다. 일본 사회가 노령화되는 것처

럼 일본 교계 지도자들도 앞으로 5년

이 지나면 교계를 떠나야 하는 실정

이다. 무목교회에 대한 대안을 마련

하기 위해 일본 차세대를 위한 전도

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러브소나타를 진행해보겠다고 하지

만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며 “러브

소나타를 통해 일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누리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하고 일본 교회

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하 목사는 “건강이 허

락해 해외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직

접 만나 뵙길 소망한다. 해외 성도님

들을 위해 늘 기도한다”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새해, 은총의 새해, 

풍성한 새해를 맞이하길 축원한다”

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김진영 기자>

서울대 음대가 낳은 최고의 테너, 

천상의 목소리, 한국의 파바로티, 노

래하는 거인, 춤추는 테너, 조수미의 

라이벌…. 한국 기독교음악(CCM)을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이끈 개척자와

도 같았던 테너 박종호가 돌아왔다.

가스펠 가수로서는 최초로 예술의 

전당, 올림픽 체조 경기장과 세종문화

회관 공연에서 전회매진 대기록, 앨범

판매 200만장, 정규앨범 11장, 라이브 

앨범, 크로스오버 앨범 등 가스펠 계

에 전무후무한 역사를 기록한 그는 길

고도 뚜렷한 행보를 보여왔다. 잠시 

미국 유학과 뇌졸중 등으로 인해 10여

년간 우리 곁을 떠나 침묵했지만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요즘에는 

전국 곳곳의 교회를 누비고 있다.

10여 년의 시간 동안 박종호는 달

라졌다. 10년 전 그는 신승훈, 인순이, 

빅마마 등 내로라하는 뮤지션들과 함

께 대형 공연장 위주로 활동하던 가수

였지만, 이제는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유학

생활 10년이 가져다 준 깨달음 때문.

지휘자 정명훈의 모교로 널리 알려

진 미국 메네스 음대 대학원 프로페

셔널과정을 마치기 위해 1999년 미국

으로 건너간 박종호는 노스캐롤라이

나의 시골 어느 작은 마을 교회를 찾

게 됐다.

“삶의 고통과 외로움에 지친 이민

자들이 자신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

리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겸허해져야 한다. 내 노래를 듣고 은

혜를 받는다면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

도 찾아가야 한다’고요”

이후로 그는 한 달에 15,000Km가 

넘는 거리를 손수 운전하며 미 전역 

방방곡곡 구석진 교회를 방문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에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 있다니, 더 낮은 곳으

로 가야 한다”를 결심을 하게 됐고, 문

화적 혜택과는 동떨어진 그곳에서 지

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2008년 5월 CBS 라디오 프로그램 ‘

박종호의 가스펠 아워’ 진행을 맡으면

서 고국으로 돌아온 박종호는 목소리

만으로 전국을 찾는 데 만족하지 않았

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울산, 여수, 

부산, 대전 등 전국 구석구석까지 부

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

특히, 오랜만에 돌아온 고국에선 가

족의 해체가 급속화하고 있었다. 피부

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교회 성도

들도 ‘파괴의 물결’에서 자유롭진 못

했다. 세상을 감싸고 위로하는 음악에 

대해 고민하던 박종호는 후배 가수 김

종환을 만나게 되고 하나의 곡이 그 

자리에서 완성되었다. 그 노래는 바

로 ‘당신만은 못해요’라는 곡으로 고

통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박종

호 음악의 첫걸음이었다.

“이혼하려던 부부가 4주간의 조정

기간에 ‘당신만은 못해요’ 노래를 듣

고 마음을 바꾼 사례도 있었어요. 이 

만남의 폭이 확대되고, 저의 음악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원해요. 특히 교

회와 대중의 가교적 위치에 서서 가

정과 사회의 관계회복, 그리고 행복을 

노래하려 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전체 

사회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박종호는 앨범 판매 수익금은 현재 

대부분 YWAM 예수전도단을 통해 해

외 선교사 건강검진 및 수술비를 위해 

내놓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탄자니아

에 에이즈 환자를 위한 고아원 시설

을 설립하고 인도에서는 에이즈 병원

도 세워졌다.

그의 이러한 선행은 수 차례의 전도

여행에서 겪었던 체험 때문. 전도여행

에서 그는 본국에서 지원이 끊겨 아이

들 학교조차 보내지 못하는 뉴욕 버팔

로 출신 선교사를 만나기도 했고, 영

국 이슬람 지역에서는 한 선교사가 뇌

종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도 

돈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져 생활하며 

선교를 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참담했

다.

사실 그 역시 뇌졸중이라는 병을 겪

으며 처음으로 나약함이란 것을 알게 

됐다. 한국에선 그의 수술을 앞두고 

수천, 수만 통의 기도편지가 하늘로 

올라갔다. 천국의 문턱에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금 ‘함께’를 

말한다. 그리고 ‘행복’을 말한다. 식지 

않는 청년의 열정과 무모한 모험, 그 

끝에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있

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국 그 척박한 문화의 광야 위

에 남다른 열정으로 새로운 모험을 준

비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parkjongho.com

                                     <이미경 기자>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이 11

일 오후 삼성동 메가박스서 첫 시사회를 

통해 드디어 공개됐다.

한국인 최초로 이스라엘 기독교 실상

을 다룬 다큐영화 <회복> 시사회는 메

가박스의 M관, 5관, 7관 등 3개관에서 

기독교인, 언론사, 문화연예관계자 등 

1200명이 넘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열

려 성황을 이뤘다. 기독교영화가 멀티

플렉스에서 3개관을 대관한 일은 그간 

유례가 없다. 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회

복>은 이스라엘 메시아닉쥬(messianic 

jew: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의 처절한 

현실을 비롯, 그들의 비밀 예배장소와 

유대교 회당 첫 공개, 이스라엘 종교 지

도자들과의 직접 인터뷰 등이 관객들에

게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국내 최고의 이스라엘 전문가 김종철 

감독이 연출한 <회복>은 충무로의 특급 

촬영 스태프들이 참여해 두달간 2만Km

의 대장정을 거쳐 만들어낸 이스라엘 광

야의 모습이 풀HD 고화질 화면으로 시

원하게 펼쳐지며 블록버스터급 영상을 

연출했다. 영화는 메시아닉쥬 청년 아

미오르티즈가 괴한에게 폭탄 테러를 당

한 사건으로 막을 올리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로 2

천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원망과 핍박의 대상이 되왔다는 이야기

를 전한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정통 유

대인(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로 이스라엘 인구의 약 10% 정

도)들은 예수를 거부하며 증오하고 있

고, 자신들이 당한 것 이상으로 기독교

인들을 핍박하고 있다. 돌팔매, 방화, 폭

행, 이지매, 가택연금은 물론, 폭탄테러

와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공개된다.

그러나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하

급수적(2010년 현재 이스라엘 인구 600

만명중 1만 4천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메시아닉쥬의 필연적이고 운명적

인 모습이 전달된다. 또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선교

를 위해 매진해야하는 당위성들이 메시

아닉 쥬 목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증거된

다. 현재 이 영화속에 등장하는 데이빗 

오르티즈 목사, 야콥 담카니 목사, 메노 

칼리셔 목사 등은 <회복>의 시사회와 개

봉을 전후해 내한, 국내 교회를 순회하

며 집회를 열고 있다.

                                        <이미경 기자>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제21차 

정기총회 및 선교지도자 신년하례회가 

11일 오전 10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

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정

기총회에서는 한정국 총무가 사무총장

에 선출됐으며 강승삼 사무총장은 대표

회장에 추대됐다. 

                                        <송경호 기자>

“이스라엘 기독교 실상 다룬
‘영적(靈的) 블록버스터’”

‘세계 선교 위해 헌신합시다’ 

뇌졸중 이긴 박종호 “나로 인해 사람들 행복하다면”

하용조 목사, 새해 맞아 온누리신문과 특별 인터뷰 

“교회 창립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다큐멘터리 <회복>의 한 장면 

다큐멘터리 <회복>, 첫 공개시사회 성황 

전국 곳곳서 공연 등 본격 활동… 
라디오 DJ, 선교도

하용조 목사(온누리교회)

“회복과 치유의 전도사가 되길 원한다”고 
밝힌 테너 박종호.

그동안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강승삼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뒤 인사말을 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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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초대교회(담임 한규삼 목사) 산

하 맨하탄 젊은이공동체와 일본어 미니

스트리가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독립해 

운영된다. 독립 결정이 난 것은 작년 12

월이지만 공식적인 독립 체제로 운영된 

것은 새해부터다.

두 교회는 ‘뉴프런티어초대교회’(담

임 류인현 목사), ‘초대(쇼다이)일본어교

회’(담임 조기칠 목사)라는 이름으로 세

워졌다.

4년 전 뉴욕과 맨하탄 젊은이들을 위

해 50명으로 시작된 뉴저지초대교회 젊

은이 공동체는 현재 500여명의 장년, 청

년, 어린이 성도를 가진 독립 교회로 성

장했다.

뉴프런티어초대교회 류인현 목사는 “

맨하탄 젊은이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교

회의 모습으로 자라나 이제는 맨하탄 선

교를 위해 전략적으로 독립하게 됐다.”

고 전했다.

덧붙여 류 목사는 “독립했지만 전략적

인 파트너 교회로 나갈 것”이라며 “뉴저

지초대교회와 선교도 같이 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가지며 간다.”고 말했다.

당회의 역할은 신설된 이사회가 대체

하며, 이사회는 뉴저지초대교회의 한규

삼 목사외 시무장로 4인과 뉴프런티어

교회 류인현 목사외 운영위원회 위원 4

인 집사로 구성된다.

한규삼 목사는 오는 17일 뉴프런티어

교회 주일 11시 예배 설교를 통해 뉴프

런티어초대교회 설립 의미를 전할 예정

이다. 뉴프런티어교회는 맨하탄 첼시 지

역에 있는 PS 11(The William T. Har-

ris School, 주소 320 West 21st Street, 

NYC 10011)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며, 주

중에는 맨하탄 32가 선교관(29 W 30 St, 

#202, NY)에서 새벽기도와 수요예배를 

드린다. 한편, 맨하탄 젊은이공동체와 마

찬가지로 4년 전 신설된 일본어 미니스

트리 또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독

립했다. 뉴저지초대교회는 현재 펠리세

이즈파크 브로드 애비뉴에 있는 선교

관을 2월 1일부로 4000sq 규모의 건물

(784 Grand ave, Ridgefield)로 확장 이

전한다. 초대일본어교회는 2월부터 새로

운 선교관에서 주일예배를 시작한다. 

초대일본어교회 조기칠 목사는 “또 다

른 차원에서 지역을 섬기고 소수 민족 커

뮤니티를 섬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초대일본어교회를 통해 본국으로 돌

아가 선교할 수 있는 일본인을 찾아 세

우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 목사는 “뉴저지초대교회는 모

교회, 초대일본어교회는 지교회로 전략

적으로 개척된 것”이라며 “앞으로 두 교

회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운영될 것”이

라고 말했다. 

초대일본어교회 이사회는 뉴저지초대

교회 장로 중 선임자와 일본어교회 일본

인 중 일부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뉴저지초대교회는 2010년 신년 

특별 헌금 전액을 초대일본어교회 지원

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오상아 기자>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신

현택 목사) 1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 그

랜드 볼룸에서 진행된 신년하례회로 신

년을 열었다. 한인 사회와 교계에서 5백

여 명이 초청된 이번 신년하례회에는 한

인 교회 목회자와 성도는 물론 뉴욕밀알

장애인선교단, 코코장애아동센터 장애

인 30명을 비롯해 한국전 참전용사 5명, 

무의탁노인 5명, 조선족 등이 초청됐다. 

또한, 한인회장, 총영사, NYTS 총장 

등 한인사회의 지도층과 미 주류사회의 

인사도 초청됐다. 한편, 이날 하례회 설

교는 장영춘 목사가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1-3)는 제목으로 전했다. 

장 목사는 “믿음은 제1의 자본”이라며 “

우리의 소망 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

스도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하자. 예수님 

한 분이 모든 길을 책임져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부 하례 순서 축사는 하용화 회

장(뉴욕한인회 회장), 김경근 총영사(주 

뉴욕총영사), 양춘길 목사(뉴저지교협 

회장), 김종덕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그레이스 맹 의원(뉴욕주 하원의원), 데

일 얼빈 목사(NYTS 총장)가 전했다. 

김경근 총영사는 “G20 정상회의가 한

국에서 개최되는 2010년은 글로벌 한국

의 위상과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

는 한 해가 될 것이다.”며 “한국이 세계 

일류국가가 되는데 동포 사회도 관심을 

두시길 부탁드린다.”며 ‘동포사회’와 ‘뉴

욕교협’의 도약도 빌었다. 또한, 뉴욕목

사회 회장 김종덕 목사는 “2010년 뉴욕

교회협의회와 모든 교회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

다.”고 축사했다.              <오상아 기자>

윌로우크릭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

는 Global Leadership Summit이 1월 

2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

까지 “Lead Where You Are”(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되십

시오)라는 주제로 와싱톤중앙장로교

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린다. 

미국 윌로우크릭교회에서 시작한 

리더십 서밋은 교회 사역에 초점을 맞

춘 최고의 리더십 개발훈련 

프로그램으로 15년이 지난 지

금, 북미지역에만도 위성방송

으로 연결된 140개 이상의 장

소에서 6만5천명이상이 참석

하고 있다. 글로벌 리더십 서

밋은 2009년, 57개국 157개 도시에

서 30가지의 언어로 6만명의 리더들

을 DVD에 기초한 비디오 강의를 통

해 섬겼다.

서밋 관계자는 “급변하는 세계가 내

놓는 새로운 모든 질문에 대하여 개인

이나 교회는 혼자서 그 문제를 풀어 나

갈 수 없다. 변화의 중심에서 이미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약하고 있는 리

더들의 경험을 이 서밋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위기들을 동력으로 삼아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해 주는 세계 최고의 크리스찬 리더십 

행사가 될 것이다.”고 소개했다.

서밋은 DVD(한글자막)로 진행되며 

간단한 간식과 티타임 그리고 점심도 

제공된다.

총 4번의 강의가 있으며 빌 하이벨

스(윌로우크릭교회 담임) 목사사 ‘거

룩한 불만족(1강)’과 ‘세상의 소망(4

강)’에 대해서 강의하고, 존 오트버그(

멘로파크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지도

자의 가장 큰 두려움(2강)’에 대해서, 

웨인 코데이로(뉴호프교회 담임) 목사

가 ‘죽은 지도자의 달음질(3강)’에 대

해서 강의한다. 

워싱턴 지역의 삶의 각 분야에서 진

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이 대상이며 특별히 목회자, 사모, 평

신도 지도자, 교사, 소그룹 리더, 비즈

니스 리더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등록은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웹싸

이트(www.kcpc.org)의 The Leader-

ship Summit 섹션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1월 17일까지 조기 

등록시는 개인은 30불, 부부는 50불

의 특별 할인이 적용되며 당일 

등록은 오전8시에서 9시까지 

진행되고 개인은 40불, 부부는 

70불이다. 등록은 선착순 500

명으로 한정한다. 자세한 문의

는 GLS@kcpc.org 또는 703-

343-1746으로 할 수 있다.

                              <조요한 기자>

해롤드 변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

장이 미주 한인의날 기념행사 참석

차 애틀랜타를 방문해, 지난 9일 오

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미주 주류정치의 숨은 일꾼’으로 

불리는 해롤드 변 부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기자들에게 미주한인의 날 

제정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주류사

회에서 한인이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는 데 1세들의 역할이 중요

함을 역설했다.

변 부위원장은 “미주 이민 100주

년이 지났고 소수 민족으로 유일하

게 미주한인의 날이 제정된 것은 놀

랄만한 업적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

은 100년이 더 중요하다”라며 “지금

은 미주한인의 날이 한인만의 것이

지만 앞으로는 다민족이 살기 때문

에 다민족, 주류사회로 넓혀 가야 한

다”고 말해 미주한인들의 활동영역

이 더 넓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애틀랜타 한인이 10만 명이라

고 들었다. 10만 명이 있으면 국회의

원, 시의원이 나올 수 있는 잠재가능

성이 있다.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먼저 주류사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한인이 보여줘야 가능하다”

고 말하며 주류사회에 섬김과 봉사

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뻗칠 것을 권

했다. 지난주 처럼 눈이 왔을 때에 나

서서 제설작업을 해주는 식의 방법

으로 주류사회를 섬길 것을 강조한 

변 부위원장은 “누구나 보험을 든다. 

아직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

았지만 미래의 일을 대비해 돈을 갖

다가 넣는다. 보험을 드는 것과 똑같

이 1세들이 주류사회 섬기는 일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2세들의 역량

이 커지고 한인사회가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 부위원장은 “1세들은 자녀가 

꼬리가 아닌 우두머리가 되길 바라

기 때문에 변호사나 의사 같은 직업

만을 고수한다. 그러나 머리가 되려

면 말단부터 경험해 봐야 한다. 월남 

커뮤니티는 카운티 마다 말단 직원

들로 많이 가있다. 미국의 주류로 낮

은 위치라도 들어가 있어야 힘이 생

긴다. 말단부터 들어가 인정받으면 

거기에서 쌓인 인맥으로 더 높은 자

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한인들

이 알아야 한다”며 한인사회가 자녀

들의 진로에 있어 시야를 넓혀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적 희생정신이 없이

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자기자

신을 아무도 모르게 2세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1세들이 많아져야 한다”

며 “그렇게 된다면 10년 안에는 애

틀랜타 시장이 한국사람도 될 수 있

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목표가 2세가 주류 정치에 

진출하는 다리역할이 되는 것이라는 

변 부위원장은 “2세들을 끌어들이려

고 하는 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다. 돈이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

님들의 강요에 의해 그만두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자원봉사로 시작해

서 경험이 쌓이고 네트웍이 생기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데 아직 알

지 못한다. 개인적으로는 2세 주류정

치를 돕는 것이지만 1~2년 후에 수

퍼바이저나 주 상원의원으로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나라 기자>

뉴저지초대, 젊은이·일본어 

공동체  ‘독립선언’
지역·세대·소수민족선교까지… 새해엔 세 마리 토끼 잡는다

“이웃과 함께” 손잡고 새해 새출발하는 뉴욕교협

한인정치신장 열쇠는 “희생정신”에 있다

해롤드 변 부위원장 미주한인의날 맞아 기자간담회 개최

와싱톤중앙장로교회 글로벌 리더십 서밋

작년 7월 새로 부임한 한규삼 목사

해롤드 변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참가한 목회자들의 단체사진. 

1월 23일 “Lead Where 

You Are”라는 주제로 진행

2010년 1월 19일 (화)



기독일보제 228호2010년 1월 14일 목요일8 중동부 소식

지난 10월부터 3개월동안 시카고 지

역 한인교회들의 뜨거운 동참 가운데 

진행된 사랑나누기골수등록캠페인이 

1342명의 골수 등록을 받으며 1차적으

로 종료됐다. 주최측은 2009년 12월까

지를 캠페인의 종료 시점으로 잡았으나 

2010년 1월, 2월에도 캠페인에 동참하

고자 하는 교회가 있어 캠페인을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백영민 목사는 “목표

인 3천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한인교

회들의 참여와 나눔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한인교회의 저력을 보여 준 

계기”라고 자평했다. 

지난 12월 13일 LA에서 시카고를 방

문한 아시안골수기증협회의 한 관계자

는 “지난 1년간 미전역을 다니며 골수 

등록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

난 3개월동안 등록했다”고 밝혔다. 최근

까지 시카고체육회를 중심으로 2년간 

진행된 골수 캠페인에서 5백명이 등록

한 것에 비교할 때 3개월동안 1342명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이번 캠페인에

는 체육회도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 협

력했으며 총 집계상 시카고 지역에서 골

수 등록을 한 사람은 2천여명에 육박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뭐니뭐니 해도 ‘희망’이다. 2천명의 사

랑은 미중서부 지역의 7-8명 환우들은 

물론 미 전역의 환우들에게 작지만 큰 

희망이다.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기증

이 그 사람에겐 생명을 회복하는 시작

이 되기 때문이다. 또 2만분의 1이라는 

골수 일치 확률상 2천명의 골수가 과연 

몇명을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고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사랑의 운동은 앞으로 미전역 

한인사회에 골수 운동의 시작을 알릴 잠

재력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0여개

에 가까운 한인교회 및 교계 단체들이 

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며 연합과 나눔

의 문화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사실상 이 캠페인은 글렌브룩교

회에 출석하는 한 백혈병 환우에게서 시

작됐으나 글렌브룩교회를 거쳐 전 교계

로 확대됐다. 많은 한인교회들이 주일예

배 때 시간을 내어 광고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이끌어 주었으며 다양한 교회의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되어 캠페인 자원

봉사자로 나서기도 했다. 

갈릴리감리교회, 구세군메이페어커

뮤니티교회, 굳뉴스교회, 그레이스교회, 

글렌브룩교회, 나사렛성결교회, 남부시

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노스필드장로

교회, 뉴라이프교회, 두란노침례교회, 

레익뷰교회, 물댄동산교회, 미드웨스트

교회, 배링턴양의문교회, 베델교회, 빌

립보교회,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샘물

교회, 순복음사랑교회, 순생명교회, 시

카고한인교회,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

회,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아가

페장로교회, 열방교회, 올랜도팍감리교

회, 에버그린장로교회, 중앙감리교회, 

제일장로교회, 쥬블리교회, 참길장로교

회, 하이드팍감리교회, 호변성결교회 등

이 현재까지 참여한 교회이며 오는 1월, 

2월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교회들이 다

수 있다. 교회 외에도 시카고교협, 교역

자회, KUMC교역자 모임, 목사부부합창

단 등이 자신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골

수 등록을 유치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성도 목사)가 예수전도단 캠퍼스워

십팀을 초청해 열린 워싱턴지역 청년

연합찬양집회가 1월 9일(금) 워싱톤

한인장로교회(담임 박성일 목사)에서 

은혜속에 마쳐졌다.       

이 날 워싱턴한인장로교회를 가득 

채운 청년들은 첫날보다 더 뜨거운 열

기 속에 마음껏 뛰면서 주님을 찬양했

다. 청년들의 열기에 더욱 힘을 받은 

예수전도단 캠퍼스워십팀은 “멈출 수 

없는 찬양” “예수 이름 높히세” 등을 

찬양하며 워싱턴 지역에서 사단이 떠

나가고, 절망과 두려움, 상처가 떠나가

고,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

을 간절히 간구했다. 또한, 가정과 직

장, 교회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찬양했다.

김성도 목사는 에스겔서 37장 9-10

절을 인용해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

는 “이민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

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

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

실 것”이라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

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기를” 축

원했다.

또한 김 목사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

을지어다’라고 대언하니 뼈들이 척척 

맞아 들어가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며 “아무

리 불가능해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

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

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살 것”을 강조했다.

예배 후 김성도 목사는 “이틀동안 

집회에 참석해보니 이 지역 청년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면서 “이렇게 마음껏 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 본 청년

들은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된다. 

이런 열기가 식기 전에 워싱턴청년연

합회가 잘 구성되어서 수많은 청년들

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갈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워싱턴교협은 1월 17일(주일) 

오후 5시 서울장로교회(김재동 목사)

에서 각 교회 청년대표 및 지도자 모임

을 갖고 워싱턴청년연합회 구성을 구

체화할 계획이다.

                                   <조요한 기자>

흑인해방운동의 선구자인 마틴루터킹 

목사(Martin Luther King, Jr. 1929~1968)

의 탄생을 기리는 마틴루터킹 데이가 일주

일 앞으로 다가왔다. 킹 목사가 자라고 활

동한 애틀랜타에서 그를 기념하는 콘서트

부터 촛불집회, 포럼, 어린이를 위한 행사 

등 풍성하게 준비된다. 

<킹 목사 기념콘서트>

애틀랜타심포니오케스트라 18주년 “A 

King Celebration” 콘서트가 1월 14일 오후 

8시 애틀랜타 모어하우스칼리지 인터내셔

널채플에서 열린다. 콘서트는 애틀랜타심

포니오케스트라와 모아하우스 그리고 스

펠맨 글리 클럽이 함께한다.

티켓은 25불.(단 학생은 7불) 티켓구매는 

ASO Box Office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

는 404 733-5000 혹은 이메일 (boxoffice@

woodruffcenter.org)로 하면된다. 

<에베네저침례교회 기념 행사>

마틴루터킹 목사 기념행사가 16일(토) 

오후 2시 킹 목사가 담임했던 에베네저침

례교회에서 열린다. 이날에는 마틴루터킹 

목사의 조카인 A.D. 킹 목사가 초청돼 메세

지를 전한다.(에베네저침례교회: 407 Au-

burn Ave. NE, Atlanta, GA, 30312)

<18일 킹 목사 생가 개방>

마틴루터킹 목사 생가를 시민들을 위해 

18일 하루 동안 개방한다. 18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45분까지 여는 오픈하우스

에서는 마틴루터킹 목사가 12살부터 살았

던 생가를 둘러볼 수 있다.(생가 주소: 501 

Auburn Ave. NE, Atlanta, GA, 30312)

마틴루터킹 데이 기념 환경미화 행사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JCI 애틀

랜타 주최로 환경미화행사가 마틴루터킹

중학교에서 열린다.(장소: 545 Hill Street,, 

Atlanta, GA, 30312)

<어린이를 위한 행사>

18일 애틀랜타어린이박물관에서는 마

틴루터킹 목사의 “I have A Dream” 연설을 

한 후 “Happy Birthday’곡에 맞춰 춤을 추

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무

료입장이다.

같은 장소에서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MLK 기념행사가 열린다. 스펠맨칼리지와 

협력해 열리는 이번 기념행사에는 어린이

들이 즐겁게 마틴루터킹 목사를 기념하고,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일정을 준비했다.(

문의전화: 404-659-5437)

                                            <권나라 기자>

1명에서 시작돼 1342명으로 나누어진 사랑

워싱턴지역 청년연합회 결성 움직임 가시화 

9일 교협 주최 청년

연합찬양집회도 성황

마틴루터킹 데이 기념
행사 풍성

골수등록캠페인 1월, 2월까지 캠페인 확대

시카고 지역의 한인연합감리교회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1년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렸다. 

예수전도단 캠퍼스워십팀과 함께

시카고 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성 1백

20여명이 헌신예배를 드리며 선교와 봉사를 

다짐했다. 여선교회연합회는 10일 오후 5시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고 성찬을 함께 했다. 

올해 여선교회연합회는 “하나님의 나라

를 이루어가는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헌신

을 다짐했다. 북일리노이연회 정희수 감독

이 말씀을 전했으며 연합회의 임문순 회장

이 사회를 맡았다. 예배 중에는 김옥연 락포

드 지역 감리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거행됐

으며 예배는 이종민 북일리노이연회 선교 

감리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예배에는 김광태 목사(시카고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 이효삼 목사(남부시카

고한인연합감리교회, 시카고지역한인연합

감리교회연합회 회장), 김태준 목사(살렘한

인연합감리교회) 등 목회자들도 참석해 여

선교회를 응원했다.         

                                              <김준형 기자> 

오는 1월 31일 주일 오후 4시부터 시카고 

밀알선교단 자원봉사자 교육이 김효선 교수

의 강의 아래 이뤄진다. 자원봉사자가 단순

히 장애우와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

고 장애우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양성되며 자원봉사자들 역시 장애

우들을 통해 진정한 섬김과 사랑을 이해하

게 하기 위함이다. 강사 김효선 교수는 캘리

포니아주립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다. 김 교수 

역시 소아마비를 가진 장애우이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30여년간 특수교육 분야의 연구와 

활동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

녀는 단국대에서 특수교육으로 B.A.와 M.A. 

학위를 취득한 후 도미해 미네소타대학교에

서 동일한 전공으로 Ph.D. 학위를 받았고 풀

러신학교에서 M.Div.를 마치며 신학적 소양

까지 쌓았다. 그녀의 전문 분야는 언어치료, 

장애부모교육, 중증장애교육, 특수체육 등 

다양하며 캘리포니아주립대의 정교수가 된 

후, 대학 부설 전환교육연구소를 설립해 미

국 연방정부로부터 3백여만불에 달하는 기

금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김 교

수의 강의에 앞서서는 뉴라이프교회 임현

석 부목사가 부흥회 형식의 예배를 인도한

다. 임 목사는 연세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

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해 M.Div.를 

마쳤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성들 헌신예배

임현석 목사, 김효선 교수 

마틴루터킹 목사 생전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성들”

복음과 사랑, 장애우와 배우고 나누기
밀알 자원봉사자 위한 예배와 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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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국제기아대책 창립예배가 17일 

오후 5시 30분에 임마누엘장로교회(손원

배 목사)에서 진행된다. 설교는 정정섭 회

장(한국 국제기아대책 대표)이 맡는다.

국제기아대책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

로 1971년에 설립된 국제 NGO단체로 세

계의 기아상황을 알리고, 굶주린 이들에

게 식량과 사랑을 전해 생존과 자립을 돕

고 있다.

기아대책의 큰 주제는 bread and gospel 

이며. 떡과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UN 산하 기관에 

등록되어 UN과 협력해서 전세계에 일하고 

있는 국제선교 단체이다.

세계 70개국에 3500명의 스테프들이 각

종 사회사업과 복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에서 파송된 750명의 기아봉사단 선교

사들도 세계무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한국본부는 1989년 설립되어 93개 지역회

와 162개 운영시설에서 결손가정, 독거노

인, 장애인을 위해 여러가지 복지사업과 북

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으며 현재, 2,296명

의 이사, 206,859명의 후원회원, 3,300명의 

자원봉사자, 1,595명의 직원, 737명의 해외 

파송 선교사와 2,251명의 해외현지채용직

원이 있는 큰 단체로 성장했다.

한국 국제기아대책은 지난해 모금한 

900억원의 후원금 중 400억원을 해외 구

호사업에, 30억원을 북한 개발사업에, 그리

고 280억원을 한국의 빈곤층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여 해외선교와 함께 국내 선

교에도 관심을 쏟고 있으며 올해의 예산은 

1080억원 정도이다.

이번 북가주에 창립되는 국제기아대책

은 김영련 목사, 위성교 목사, 김종인 목사, 

김용배 목사, 김세형 목사 등 20명의 영입

된 이사들과 함께 한국, 뉴욕, 시카고, 시애

틀 등 타 지역 국제기아대책과 협력해 다양

한 구호 사역을 펼치게 될 예정이다.

문의: 209-275-2234

                                           <임형진 기자>

북가주 국제기아대책 창립예배 드린다
목회자도 적은 회비로 의료혜택 받을 수 있다

시애틀 기독교회연합회, 신년 조찬 기도회 열려

시애틀 기독교회연합회 2010 신년 조찬 기도회

훼드럴웨이 교회 연합회 및 목사회(회

장 원호 목사, 이하 훼드럴웨이 교협)는 새

해를 맞아 훼드럴 웨이 모든 교회가 모이

는 2010년 신년축복성회를 개최한다. 

신년 축복성회는 오는 8일(금) 부터 10

일(주일)까지 훼드럴웨이 갈보리교회(담

임 김용문 목사)에서 열리며, 8일과 9일은 

저녁 7시, 10일은 저녁 6시에 시작된다. 특

별히 9일 오전 6시에는 새벽 기도회로 모

인다. 신년 축복성회의 강사로는 구자경 

목사(훼드럴웨이 제일장로교회), 조봉한 

목사(훼드럴웨이 중앙장로교회), 원호 목

사(새 교회), 이석주 목사(금란교회)가 나

선다. 보통 연합 부흥성회 강사로 타지역 

목회자를 초청하는데 반해, 같은 지역 목

회자들로 강사진을 세운 것은 부흥을 향해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교회 연합의 토대

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훼드럴웨이 교협

은 지난 성탄절 연합 찬양제가 은혜 가운

데 성황리에 마쳐진 것과 같이, 연합 성회

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힘

과 소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

복성회는 말씀 사경회뿐 아니라 합심 기도

와 개인기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

다. 원 호 목사는 “이번 성회는 말씀과 기도

로 새해의 문을 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축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

망을 얻고, 기도로 힘을 얻기 위해 마련됐

다”며 “모든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

께 모여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지역의 성

시화와 세계 열방을 향한 소망을 얻길 바

란다”고 전했다. 

              문의 : 206-551-2375

다음달로 3회째가 되는 북가주 연합중

보기도회가 2월 8일 오후 7시 30분에 뉴라

이프교회(위성교 목사)에서 열린다.

북가주연합중보기도회는 북가주 각 목

회자들과 각 북가주 선교단체회원, 일반 

교인들 중 북가주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기

도사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다. 

매회를 거듭하면서 참석인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인기독교인 중에

서 중보기도사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

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연합중보기

도회에는 유병국 선교사(WEC 국제선교동

원본부장)가 초청돼, 이슬람사역에 대한 

심도깊은 강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북가주 연합중보기도회에 켄 안 선

교사(Global Media & IT 대표)가 초청됐

다. 켄 안 선교사는 ‘21세기의 미디어 및 IT

선교’를 주제로 강의한다.

21세기의 타문화권 특히 이슬람권 선교

에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은 미디어 및 

IT 선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툴

인 Media, IT 가 어떻게 선교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강의한다. 

유기은 목사(주손길장로교회)가 대표기

도를 맡으며, 늘찬양선교단(대표 장승국 

간사)가 찬양인도를, 권영국 목사(새누리

선교교회)가 기도인도를 맡았다.

                                           <임형진 기자>

방주선교교회(박동서 목사)주최 말씀

묵상과 기도세미나가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됐다. 김요엘 선교사가 ‘하나님 음성

듣기와 친밀감’이라는 주제로 9일 저녁에 

강의했다.

김요엘 선교사는 “엘리야를 통해 나타

난 놀라운 역사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듣고 전한 것에 있다”고 강조

했다. 또한 “성경에서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

진 사람이라고 기록돼있다”면서 모인 청

중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

기를 권고했다.

김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에서 원어의미를 보면 

마치 귀에 바로 가까이 대고 숨결이 들

리듯 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하

나님 음성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입김이 

느껴질정도로 가까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시대에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 하나

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

나님과 가까이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 들

어간 사람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고 밝혔다. 

더불어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묵상을 

통해 영혼의 뼈와 살을 만들고 ‘거룩’을 내 

인생의 신앙목표로 삼고, 하나님과 친밀

하고 깊게 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당시 북이스라엘 시대상황에 대해 설명

하기도 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 북이

스라엘 선지학교 수장이었다.

김 선교사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한사람의 잘못된 산당 제사로 인해 그 

후대 왕들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됐다. 같은 죄를 짓더라도 

가장 첫번째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더 크

다”고 말했다.

그는 “가나안 지역 이방족속은 원래 풍

요와 다산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르고 있었다. 북이스라엘의 결정

적 잘못은 당시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시

돈(페니키아 지역)과 정략적 관계로 결혼

한 것에 있었다. 시돈의 우상숭배를 대표

하는 제사장 딸 이세벨을 북이스라엘 아

합왕과 결혼시키면서 음란한 이방제사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됐다” 말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부

터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음란의 영

이 이스라엘에 유입되고 말았다. 당시 북

이스라엘은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단을 쌓게 됐다. 이세벨은 더 나아가, 하

나님을 섬기는 남은 선지자를 모두 잡아 

죽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선지자 엘리야의 등

장으로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다. 열왕기상 17장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죄악 속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보

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임형진 기자>

2010 신년 한미 국가 조찬기도회’가 오

는 1월 30일(토) 오전 7시 30분에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담임 이형석 목사)에서 열

린다. 한미 양국의 지도자들과 국민의 안

정,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국

가조찬기도회 워싱턴주지회(회장 이상진 

장로)는 지난 9일 임원회를 갖고 신년 한

미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진 회장과 임원단은 ‘2010 신년 한

미 국가 조찬기도회’를 1월 30일(토) 오전 

7시 30분에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서 개

최하기로 확정하고 기도회 진행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5회째를 맞은 이번 한미 국가 조찬 기

도회는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 년 내

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게 된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한, 미 대통령과 

양국의 우호 증진과 발전, ▲국민 화합과 

경제 번영 ▲한반도와 세계평화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이상진 장로는 “미국과 한국, 세계적으

로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현안들을 보며 

지금이야 말로 기도에 힘쓸 때”라고 말했

다.

                                 <김브라이언  기자>

불경기가 지속 되면서 적지 않은 한

인들이 비싼 의료 보험비로 고통을 받

고 있다. 현재 자녀 둘을 둔 가정의 평균 

보험료가 $1,000를 쉽게 넘어 가는 형편

이지만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보험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아 고민이 크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족이 감

당할 수 있는 건강보험 대체 프로그램

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나 이 지역에선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기독의료상조회’는 1950년대 미국 

선교사 자녀들이 시작한 작은 운동이 

해를 거듭하면서 큰 단체를 이뤘으며 

한국교계에서는 1996년부터 시작하여 

크고 작은 의료비를 성실히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교회의 경우 목회자들

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기독의료상조회’ 북가주 지역 디렉

터로 활동하고 있는 상항중앙장로교회 

서인숙 권사는 봉사사업으로 도움의 손

길을 펴고 있다.

“성실한 성도들을 서로 협력하게 하

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런 규정에 따라 

회원들의 회비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모

든 회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

다”고 소개했다.

의료비가 걱정되는 한인들에게는 상

당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

는데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는 기독

교 신자로 생후 3개월부터 64세까지 가

능하다. 가입자는 의사나 병원의 제한이 

없으며 한국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

다. 뉴저지 회원 이원호목사는 “목사님 

심방을 갔다가 ‘기독의료상조회’를 알게

되어 가입했는데 당시는 건강해서 다른 

회원을 돕는다는 목적이었다”고 말하면

서, “그러나 건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

는 것인데 후일 제가 그 수혜자가 될 줄

은 몰랐다”며 의료상조회에 감사의 마

음을 전해왔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골드

(Gold)프로그램은 월 회비가 1인 $135, 

2인 $260, 3인 이상 $385이고, 골드플러

스(Gold Plus)는 1인 $175, 2인 $325, 3

인 이상 $425로 진찰, 치료, 입원, 수술 

전후를 통해 전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브론즈(Bronze) 프로그램은 

1인당 $40, 실버(Silver)프로그램은 1인

당 $80로 수술비용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가입시 신체검사를 요구하지는 않으

며 한 병명당 $125,00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브라더스

키퍼(Brother’s Keeper)라는 특별프로

그램이 있어서 최고 100만불까지 지원

하고 있다.

서인숙권사는 “어려운 시기라고 건

강을 안 지킬 수도 없는 만큼 적은 비용

으로 ‘기독의료상조회’에 가입하면 필요

시 아주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

하며 이 지역 기독교 신자들의 많은 이

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서인숙 권사 전화 (650)515-

2727 E-mail: so.insook@gmail.com

                                   <김영빈 기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라’

2010 한.미 국가 조찬 기도회 일정 발표

한미 양국의 당면 과제와 세계 선교, 복음화 위해 기도

방주선교교회, 김요엘 선교사 초청 말씀과 기도세미나

‘21세기의 미디어 및 IT선교’ 주제로

기독의료상조회, 지난 14년 동안 구제사역 활동
한국 기아대책 

정정섭 회장 설교 

켄 안 선교사

켄 안 선교사 초청 북가주 연합중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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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던 때를 기억

합니다. 흥분되었고 긴장도 되었습니

다. 운전대를 붙들고 한 참을 기도했

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도 시간이 

짧아졌고 아주 잊어버릴 때도 종종 있

습니다. 부담스럽던 운전을 즐길 때도 

있습니다. 익숙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첫 사랑을 기억합니다. 가슴이 두근

거려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 얼마나 애

를 썼는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손을 잡

을 때 몇 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내의 손을 

잡을 때 마치 나의 다른 손을 잡는 듯

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손이 

내 손인지, 아내 손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해져 가기 때문입

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

다. 감사와 감격에 차 하루 하루를 지

나왔습니다. 주님 이름만 불러도 두 눈

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 일에 쫓기다 보면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올 때도 있습니다. 성

경을 읽어도 전공 책을 읽는 듯 할 때

도 있습니다. 익숙해져 가기 때문입니

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일이었습니

다. 처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설 때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길을 떠나 왔습니다. 신학교에

서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결혼을 앞둔 신랑처럼 새로이 펼쳐질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그림을 그렸습

니다.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때 불현

듯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까? 하늘에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죄

인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

오신 주님의 모습은 결코 내가 그려보

고 있는 목회자의 길과 같지 않음을 깨

닫게 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

습니다. 잠시 후 내 뺨으로 한 줄기의 

눈물이 흐르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

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흔 아홉마리의 양들 편에 서 

있을때 주님은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내가 의로운 군중 

속에 서 있을 때 주님은 간음한 여인

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내가 가진 자

의 편에 서 있을 때 주님은 헐벗고 가

난한 자 편에 서 계셨습니다. 내가 숫

자를 헤아리고 있을 때 주님은 고통하

는 한 영혼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재물을 소중히 보고 있을 때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고 계셨습

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손가락질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영혼의 고통을 나누

고 계셨습니다.

나가 영광의 자리에 않아 있을 때 주

님은 종의 자리에 무릎 꿇고 계셨습니

다. 내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통하고 계

셨습니다. 나는 자랑스럽운 공로자로 

서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상하고 빚진 

심령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나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서 계신 곳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

를 주라 부르고 있으니 나는 분명 주

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종은 주인 되

신 그리스도를 따라감이 마땅하리라.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뛰

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가? 오늘도 그 주님 가신 길 따라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종용히 고백해 

봅니다. 나로 주님 서신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 여름에 내원한 건축회사 영업사

원 A씨는 이상한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

다. 엘리베이터나 터널 등의 밀폐된 공

간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심할 때는 호흡의 

곤란이 오면서 기절할 것처럼 느낄 때

가 많았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이상

이 없고 원인을 못 찾아 3년씩이나 고

생을 하다가 한의원에 내원해서 심장

과 간의 열을 없애주는 치료를 받아서 

거의 모든 증상이 없어졌다. 주위에 보

면 A씨처럼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고 

이상한 증상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들 중 상당수가 A씨처

럼 열과 화의 원인에서 온 경우다. 

현대사회는 화의 시대이고 열의 시대

다. 세상은 편해지고 물질도 많이 풍족

해지고 여유로워졌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남편, 시

어머니, 직장, 공부, 자녀 생각해보면 스

트레스가 아닌 것이 없다. 배우자와 시

댁식구와의 갈등, 재산상의 손실, 자녀

의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시험낙방, 가

족 친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치솟는 물

가와 집값, 정치에 대한 분노 등을 제대

로 발산하지 못하고 억지로 참게 되면 

심장과 간에 열이 쌓이게 된다. 

이렇듯 화기가 범람하는 시대에서 

살다보니 병명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괴

상한 화와 관련된 병들이 나타나고 있

다. 이런 원리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병들이 불면증, 이명, 어지러

움, 공항장애 등이다. 공황장애의 일반

적인 증상은 A씨처럼 공공장소나 좁

은 공간에서 급격히 격심한 공포가 엄

습하고 가슴 두근거림, 질식감, 어지러

움 등의 신체증상이 한 시간 이내로 지

속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

가 심장에 열을 발생시키고 간의 기운

이 막혀서 간열이 쌓여 발생하는 것으

로 본다. 치료는 심장의 열을 내려주고 

간의 기운을 풀어주는 한약과 침을 쓰

게 되면 막혔던 인체가 원래의 순환을 

회복하게 되어 편안한 마음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

다 회사에 다니시는 여성 직장인 B씨

는 만성적인 불면에 시달리고 있었다. 

항상 짜증이 나고 하루에도 열이 몇 번

씩 오르락내리락하며 무엇보다 가슴이 

답답하며 두근거리면서 목과 어깨가 항

상 뻣뻣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

을 이룰 수가 없어서 피곤함에 일상적

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환자의 

가슴을 눌러본 결과 가볍게 눌렀어도 

엄청난 답답함을 호소해서 불면의 원

인이 심장의 열 때문이라는 것으로 진

단했고 늑골 밑을 눌러보아서 갑갑함을 

호소해 원인에 간열이 있음을 진단하였

다. 그래서 황연, 석고, 치자 등의 심장

과 간, 그리고 전신의 열을 없애주는 처

방을 가감해서 썼더니 수면제를 끊고 2

주 정도 만에 잠을 잘 자고 제반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 

야행성이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 들 

중 상당수가 열이 많은 사람이다. 불면

증은 병원에서는 수면제이외에는 방법

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근

본원인인 심장과 화의 열을 치료하면 

치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껏 나온 화와 열로 

인한 증상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 원인

은 음식과 마음이다. 특히 마음의 상처

는 심장과 간에 열과 화를 불러서 현대

의 난치병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므

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떼일 수밖에 없었던 자

신을 용서하고, 반항하는 자녀와 미운 

시어머니를 이해하면 병의 원인인 화가 

없어질 것이다. 아니,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화와 열이 오히려 긍정

적으로 자신에게 작용하여 삶을 발전시

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바탕위

에서 약으로 오장육부의 균형을 되찾게 

하고, 환자의 체질을 구별하여 침법을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경희한방병원 가든그로브 (714)537-

0800 / 얼바인 (949)355-5594 

첫 사랑
2010년 새해를 맞으면서 성경통독

모임을 가졌습니다. 새해 첫 주 월요

일과 화요일 양일에 걸쳐 신약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교회로서

는 처음 시도한 모임이었습니다. 무엇

보다도 올해 한 해 동안 말씀 안에서 하

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도전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겠다는 소망으로 모인 것입니다.

방학 중 프로그램이었는데도 의외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

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 교인들이 제게 

통독모임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

해 주었습니다. 계중에는 참여하고 싶

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실험실에 나가

야 해서 안타깝다는 말을 제게 해준 교

인들도 있었고, 건강이 여의치 않아 다

음 기회로 미루어야겠다고 하며 못내 

아쉬움을 표한 교인도 있었습니다. 또

한 부부가 함께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데 두 사람들 중 한쪽이 심적으로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 부부사이에 “거룩

한 충돌”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는 말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코넬한인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하

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어 통독모

임을 계획한 저는 모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통독모임 첫날인 월요일 아침 9시가 

되자 교회 건물 314호에 교인들이 모

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시작부터 분

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김찬국, 이

은주 부부와 이우람, 유혜연 부부가 함

께 왔는데, 그간 학기 중에 한국에 머물

러 있었던 찬국 형제의 부인이 은주 자

매라는 사실을 처음 안 청년부 태경이

가 “아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하며 

퍼즐을 마춘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정진희 자매는 딸 수현이를 데리러 가

야해서 11시 반에 나가겠다며 “죄송합

니다.”라고 말하기에, 제가 갑자기 적당

한 말을 찾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나 기특합니다.”라고 했다가 “아아! 이 

말이 아니고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

다.”라고 말하니 그 자리에 앉아있던 

교인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성경통독을 처음 해본 교인들이 여

럿 있었는데,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네요.”라며 반가

와 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한 영

혼,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었고, 사도행전을 읽

으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 갖

은 곤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당당하

고 담대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신서들

을 통해 당시 초대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던 갖가지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인 해결책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

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나누

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인 화요

일 오후 5시까지 점심식사 시간을 제

외하고 신약을 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통독을 마치고 나서 저를 포함

한 참석자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뿌듯

해 했는지 그 감격을 말로 다 나타내

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이틀 동

안 신약을 통독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열심을 내어서 1주일동안 신,구약 전체

를 통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

다. 말씀으로 한해를 열었으니,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삶으로 2010년

을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성경통독으로 새해를 열었다!

고승희 칼럼

고 승 희 목사
아름다운교회

성경이 진실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성경에 대한 고고학적 탐사가 성경

의 역사성을 검증하는데 도움이 된다. 

성경에만 언급된 역사적 사건이나 인

물들을 놓고 성경이 지어낸 것이라고 

비난받았으나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면서 성경기록

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아브람의 가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

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가 하란

에 머물렀다(창11:31) 이것은 3400

년 전 이야기다. 고고학자들이 밝혀

내기 전까지는 성경을 부정하던 역사

학자들에게 ‘갈대아 우르’는 그져 전

해내려오는 이야기 쯤으로 무시되었

다. 그러다 1800년대 후반에 고고학

자들이 지금의 이라크 땅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만나는 지점에서 ‘갈대

아 우르’라는 지방이 있었다는 사실

을 밝혀냈다. 

또한 고고학자들은 지금의 시리아

땅에 위치한 하란 지역을 발굴한 결

과, 과거에 매우 발달된 문명이 그곳

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것은 지금 세운 나라 이름을 따

라 ‘에블라 문명’으로 불리는데, 수메

르 문명보다 몇 백년 앞선 것으로 평

가된다. 발굴된 점토판에 새겨진 기

록을 분석해보니 ‘에벨’이 건설했고, 

그들이 믿던 신의 이름은 ‘야’로서 ‘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라

고 한다. 

성경에는 헷족속이 언급된다. 아브

라함은 아내 사래를 장사지내려고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샀다(창

23:16). 수천년동안 헷(힛타이트)족

속은 전설에 불과한 이야기로 간주되

어 성경이 허무맹랑한 책이라는 비난

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부터 100여년 전에 고

고학자들은 터키의 현재 수도인 앙카

라에서 동쪽으로 위치한 곳에 힛타이

트 족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탐사팀은 힛타이트의 수도였던 핫투

사에서 왕궁터, 신전의 거대한 돌 기

둥, 전차 벽화 등의 유적을 찾아냈다. 

에돔족속도 성경에만 기록되었고 

다른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수천년

간 성경이 허위라고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세일산’이라

고 불리는 지역을 탐사하다가 에돔족

속이 수천년간 집단으로 거주했던 주

거지를 발굴했다. 그들은 거대한 바

위산을 조각처럼 파내 수 많은 집을 

만들어 살았는데, 이것은‘페트라 폴리

스’라고 불린다. 

전희원 칼럼

전 희 원 목사
코넬한인교회

김만식 칼럼

김 만 식 목사
늘푸른교회

봉승전 칼럼

봉 승 전 원장
경희한방병원

성경의 역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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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박이 성탄 전날 북한으로 건

너가고 해가 바뀌었으나 놀랄 만한 침

묵이 흐르고 있다. 무관심일 수도 있으

나, 누구든 딱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상황

에 처해 있는 까닭도 있다고 본다. 그야

말로 누구에게든 그렇다고 본다.

북한 입장에서 내국민(內國民)에 관

해서라면 이 사건은 죽음을 면치 못할 

‘1호 범죄’다. 이른바 ‘상부(김일성, 김정

일)’에 대한 모독으로 분류될 만하다. 성

경을 반입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수용소(관리소) 행을 

면치 못할 범죄다. 외국인인 로버트 박

의 경우 수령절대주의의 정전(正典)인 ‘

유일사상 10대원칙’에 의거한 1호 범죄

자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

러나 로버트 박이 언론을 통해 선언한 

내용은 북한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고, 

무엇보다 선례가 없는 유형의 사건이다. 

미국 입장에서 로버트 박 사건은 우선 

중범죄(felony) 사건이 아니다. 허가 없

이 외국의 영토를 넘어간 것은 사실이

나 그 의도가 악하다고 할 수 없어 경범

죄(misdemeanor)로 다룰 정도의 사건

일 뿐 아니라, 적어도 미국 국내법적 입

장에서 로버트 박의 발언에 범죄적 요

소를 찾을 수 없어 북한에만 처리를 맡

길 수 없다. 말하자면 로버트 박이 자

신의 석방을 위해 애쓰지 말라고 했음

에도 미국이 국민 보호와 헌법적 의무

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더구나 한미동

맹상 적성국에 해당하는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은 분

명한 사실이다.

한국 입장에서 ‘로버트 박’은 누구인

가? 법적 차원을 넘는 무거운 주제를 제

시한다. 북한에 관한 민간의 인도적(人

道的)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기독교계는 요컨대 ‘무조

건적’ 사랑이 ‘무분별한’ 사랑을 포함해

서는 안 된다는 로버트 박의 메시지를 

가볍게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의 대명사이자 은

유(隱喩)라 할 수 있는 ‘정치범수용소’

에 대해 그동안 시원하게 말 한 마디 못

하고 참으로 너그럽게 베풀어왔다. 어둠

을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어둠에 빛

을 비춰주는 사랑에 대해 생각하지 않

을 수 없다.

우리 정부와 정치계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 의석 한 자리 만들어내지 못할 

‘북한 사람들’에게도 생명과 자유에 대

한 권리가 있고, 책임은 북한 정권에만 

있지 않다고 선언한 것이다. 고백하자면 

이 글을 쓰는 필자 개인에게도 로버트 

박의 존재는 무겁다. 외투를 벗어 놓고 

연약한 육신으로 북한으로 들어간 그는 

감당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실존적 질문

을 던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무거운 주제라면 로버트 

박 처리 문제는 어쩌면 간단할 수 있다. 

그가 목숨을 담보로 전하고자 하는 메

시지에 들어있는 ‘평화의 원리’를 문제 

해결의 지표로 삼으면 된다고 본다. 그

는 강을 건너기 전, 우리 민족이 원치 

않았던 분단의 책임을 미국·러시아·중

국·일본이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고, 마

찬가지로 북한 정권이 해체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와 주민 복지 책임 

또한 한국을 포함한 이들 나라가 같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은 자신들이 미국에 대해 

원하는 것이 ‘전쟁’ 아니라 ‘평화’임을 

표명했다. 만일 현재의 현상유지(Status 

Quo) 상태를 계속 끌고 가기에 북한도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너무 버겁고, 그 

비용이 너무 클 뿐(!) 아니라, 북한 주

민들이 당하는 희생이 묵과하기에는 너

무 큰 인도적 위기여서 세계의 양심에

도 상처를 낼 지경에 이르렀다면, 새로

운 종류의 현상 타파를 모색해야 할 시

기임을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현상 타파의 방법은 이라크, 아프간

식의 ‘전쟁’과 ‘분쟁’, ‘테러’에만 있지 않

고, 반성과 용서, 사랑과 희생에도 있음

을 로버트 박은 말하고 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이 한반도에서 상

처도 증오도 없는 새로운 종류의 평화

적 레짐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로버트 

박이 보여준 이토록 전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만으로도 북한이 그를 사

면할 이유가 되며, 

미국이 반드시 그를 구해낼 이유가 

된다. 로버트 박을 통해 한반도 진정한 

평화의 서막이 열리고 있음을 가늠한

다. 그가 동상에 걸리지 않고 고문당하

지 않기를, 꼭 살아 돌아와 다시 만나기

를 고대한다.

김미영(전 한동대 교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연구실장)

북으로 간 로버트 박과 우리의 놀랄 만한 침묵
- 그가 보인 자기희생적 사랑만으로도 구해내야 할 이유 충분 -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

더라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이다. 일상생활에서 소위 동

료,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건강에 

대한 화제는 항상 우선 관심사중의 하나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건강

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

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투자에

는 인색함을 보이곤 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

는 것도 중요한 건강 유지법임에 틀림없

다. 하지만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공해병

과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신체 건강 장

애 요인등이 자주 발생하는 생활환경에 

사람들이 직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실상이다. 

한편, 우리 인간은 역사 이래 항상 질

병, 사고, 전쟁 등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최

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보

험’인데 보험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상품

중 최고의 제도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달

지 않는다. 특히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이

는 살수가 없다할 정도로 보험은 우리 생

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생활 밀착형 보험 상품으로는 크게 건

강 보험, 생명 보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

험, 비지니스 보험, 종업원 상해 보험등을 

들 수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보다 잃기 쉬운 환

경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건강 보험의 필

요성이 중요한 때이며 특히 미국에서 질

명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을때 부담

하게 되는 의료비용은 우리가 일반적으

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금액에 

이르므로 사전에 건강 보험 플랜을 통하

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생활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듯 건강 보험이 자

신과 가족의 “건강 지킴이”라는 데는 두

말할 나위가 없지만 막상 의료 보험을 가

입하고자 하면 만만치 않은 보험료와 복

잡한 건강 보험 플랜으로 인해 정확한 내

용을 모르고 가입하거나 아예 가입을 미

루는 경우가 있는데 본 컬럼을 통해서 건

강 보험에 대해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

고자 한다. 

- Health Care Cost (의료비용) 의료비용

을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다

음 3가지 방법이 있다.

1. 연방 정부에 의한 메디케어 또는 메

디케이드 ? 총 의료경비의 47% 

2. 보험회사를 통한 건강보험플랜 - 총 

의료경비의 30% 

3. 개인차원에서 부담하는 의료경비 - 

총 의료경비의 23%

- 건강보험플랜 미국 인구의 68%는 영리 

또는 비영리 단체 및 회사를 통하여 건강 

보험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메디케어

와 학교를 포함하여 17%의 인구가 정부

프로그램하에서 혜택을 얻고 있으며 나

머지 15%는 무보험자로 볼 수 있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새해가 되면 항상 새로운 각오

와 결심이 많지만 결국 우리 모두

의 깊은 소망은 조화를 이룬 ‘건강’

인거 같다. 호랑이 해를 맞아 우리 

이민 사회가 더욱 건강해져서 새

로 이민 오는 동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할까. 그

리고 올 한해는 이민에 대한 잘못 

전달된 소문법을 뿌리 뽑는 해가 

됐으면 한다.

필자는 1967년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들의 선택으로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됐다. 이민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경제 호황을 누

리고 있었고 유학생들과 불체자

들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

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미국

의 상황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당

시의 한인타운은 지금처럼 호화롭

지 못했어도 서로 신뢰하고 의지

하며 대체적으로 건강한 커뮤니

티를 형성해 나갔다. 70, 80년도를 

접어들면서 점차적으로 이민사회

는 번영했고, 1986에는 미국 정부

에서 대대적인 사면을 시행했다. 

그러나 그 사면 조건 중에는 1982

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불법체

류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있었다. 때문에 유학생이

나 지사 상사 신분을 유지했거

나 방문 기간이 합법적인 분들

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후 한국이 1988년 올림픽을 

치루고 경제 호황을 누릴 때 부터 

역이민 하는 분들도 늘어나기 시

작했다. 한 때 이민 대기중인 많

은 사람들은 이민을 포기했고, 10

년 이상 걸리는 형제 자매 초청, 이

민이 다소 단축된 때도 있었다. 그

러나 1997년 12월에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오면서 현재 미국 전역 

한인타운이 있는 곳 마다 다섯 가

정 중 한 가정이 신분 유지를 못했

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럼

으로 우리 이민자들은 이민개혁안

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이민법은 1952년에 개정된 Mc 

Carren-Walter Act를 기초로 삼

은 법으로 그 후에도 수 없이 개

정되었어도 세가지의 중요한 요

소는 아직도 남아있다. 첫째는 가

까운 친지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이민신청이 아직도 가

능하다. 흔히 접하는 실수는 변호

사가 아닌 곳에서 취업 이민 신청

을 하고도 만약을 위해 Back-Up

으로 형제 초청을 해야 하는데, 어

떤 경우는 변호사 한테 까지도 타

주의 형제가 있는 것이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본인이 단정 짓는 경

우도 있다. 두번째는 미국의 고용

주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세계 

경제 경쟁에서 필요로 하는 일꾼

들을 도입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

는 취업이민이다. 취업이민의 경

우는 1순위에서 4순위까지 4만, 4

만, 4만 하고 1만의(4순위에는) 쿼

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1990

년부터 취업이민의 쿼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세번째는 취업이민 경우는 5

순위로 1만이란 쿼터가 책정 되

어 있는데 은밀히 따지면 취업이

민이 아닌 ‘취업창출’을 목표로 한 

순위다. 홍콩이 영국식민지에서 

중국으로 바뀔 때 캐나다는 이들

을 투자이민 경우로 받아들여 침

체된 경제를 활성화 했고 미국도 

1990년도 이후 백만불 이상의 투

자자들에게는 조건부 영주권을 주

려고 1만 중 7천 쿼터를 책정했다. 

나머지 3천은 백만불은 안되지만 

최소 오십만불을 투자해 2년 안에 

10명의 풀타입 고용자리를 창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외에도 네가지 방법으로 이

민이 가능하나 정말 어렵다. 첫번

째는 망명인 신청이다. 두번째는 

추방재판을 받을 때 면제 신청조

건을 갖추어서 추방을 당하지 않

는 경우다. 세번째는 Diversity라

고 해서 해마다 10월 1일자로 영

주권 추첨 해당자로 세계 어느 곳

에서도 인터넷으로 입력 하되 단 

법에 지정된 나라에서 태어났던

지 위에 언급한 코에 걸 코걸이가 

이민법상에는 없으나 너무나도 애

절한 상황과 형편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 공평과 정의를 목표 삼아 

한 사람의 개인을 정치가가 국회

에 Private Bill을 제출하는 방법

이다. 예로 몇 년 전 한인타운의 

한 데니스 식당에서 권총 강도를 

만나 사망했던 시민권자의 배우자

가 그 때 현행했던 이민법 조항으

로는 구제가 불가능 했었으나 정

치가들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사례가 있다.

문의: 213-382-5450

1. 주머니에 성경 암송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틈나는대로 한글/영어로 암송

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

내리라. 요14:21)

2. 주일예배 20분 전에 도착하여, 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한다. 

영적 지도자와 기쁨을 함께 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

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

6:6)

3. Q.T.<생명의 삶> 책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 가면, 이번 

주간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눈다. 은혜

와 열정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엡4:7)

4. 차에 타면 찬양 CD를 틀고, 날씨 

변화, 감정의 변화를 겪을 때에도 찬양

을 부름으로써 주님과 감성을 나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

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15:11).

데보라 임 변호사

임 변호사의 이민법
보험 칼럼

진 철 희  사장
캘코보험

이기범 칼럼

이 기 범  목사
스포켄한인장로교회

건강보험, 왜 필요한가! 

새로운 영적습관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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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 전쟁 (1562년-1598
년)

바시에서 학살을 자행한 학살의 주

범 기즈가 1562년 3월 16일에 종교적 

승리자가 된 것처럼 파리로 입성하자 

위그노들의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여 

종교 전쟁이 시작된다. 일전에는 위그

노들에 의해 시작된 전쟁이라 하여 ‘

위그노 전쟁’ 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

종교 전쟁’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절

한 표현인 것 같다.

이 전쟁은 여덟 번에 걸쳐 36년간 

전쟁과 휴전을 계속하다가, 1598년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으로 평화시대

가 도래된다. 하지만 앙리 4세가 광신

적인 가톨릭 교도인 프랑수와 하바이

약( Francois Ravaillac)에게 암살되

면서, 루이 12세와 13세 시대에 칙령 

취소를 시도하다가 마침내 1787년 루

이 14세의 베르사이유 칙령으로 낭트 

칙령은 취소되고 다시 위그노 박해가 

시작된다.

전쟁 기간 중 1572년 8월 24일에 

발생한 바돌로메 축제일 대학살은 위

그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사

건이었다.

2. 바돌로메 학살의 배경
(1572년 8월 24일)

제3차 종교전쟁이 1570년에 끝난 

후, 까뜨린은 왕권의 안정과 강화를 

위해 자신의 자녀들과 개신교국의 정

략결혼을 시도한다. 딸인 마고(Mar-

guerite de Valois)는 나바르 왕국의 

앙리(훗날 앙리 4세)와, 아들 앙리 3

세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와 결혼

시키려 하지만 마고의 결혼만 성사시

킨다.

당시 위그노의 수장이며 왕의 중

요한 자문관이던 갸스파 드 꼴리니

(Gaspard de Coligny)는 독일 신교도 

제후들과의 동맹을 통해 합스부르그 

가문과 맞서므로,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플랑드르(Flandre) 

지방을 공격하여 프랑스의 영광을 되

찾자고 왕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가톨

릭 진영의 기즈 형제와 모후 까뜨린 

역시 딸 엘리자베스가 스페인의 왕비

로 있었기에 전쟁을 원치 않았다. 전

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었으나, 남편

과 아들의 죽음으로 마침내 권력을 잡

게 된 까뜨린은 왕이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친밀하며 주요 정책 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꼴리니 제독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 

1572년 8월 18일, 앙리와 마고와의 

결혼식을 행한다. 기즈 암살 사건과 

종교 전쟁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된 가

톨릭과 개신교의 관계 회복으로 위기

의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정략 결혼은 

대외적인 연극일 뿐, 개신교의 수장인 

꼴리니 제독의 제거에 대한 욕망은 사

그라지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정치적 

술수에 탁월했던 까뜨린은 꼴리니 제

독을 직접 제거하는 일에 무모하게 나

서지도 않았다. 당시 아버지 기즈를 

이어 위그노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갖고 있던 아들 앙리 기즈(Henri de 

Guise)는 꼴리니 제독이 기즈의 암살 

배후 인물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

에, 까뜨린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

지 않고 제독 제거의 거사를 기즈 가

문에 맡긴다. 그리고 결혼식 4일 후인 

8월 22일 오전, 가스콘 출신의 한 장

교는 화승총으로 꼴리니를 저격하지

만 왼쪽 팔에 부상만 입히게 된다. 이 

사건으로 결혼식은 혼란 가운데 끝났

으며, 꼴리니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

그노 지도자들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게 된다.

위기에 몰린 왕과 까뜨린은 가톨

릭 진영의 지도자들로부터도 위그노

에게 과도한 힘을 부여했다는 비판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까뜨

린은 이 사건이 쉽게 무마될 수 없음

을 알고 위그노들을 다 제거하는 방

향으로 결심한다. 그리고 8월 23일 바

돌로메 축제일 전날 밤 11시에 생 제

르망 록스루와 성당의 종소리가 학살

의 신호였으나, 거듭되는 전략 회의로 

축제일인 24일 새벽 3시에서야 종소

리가 울리면서 부상중인 꼴리니를 살

해하는 것을 기점으로 대학살은 자행

되었다.

흰색 십자가와 스카프를 한 왕의 군

대는 먼저 루브르 근처 생 제르망 록

스루와 일대에서 시작하여 프랑스 전

역에서 결혼식 참석을 위해 온 2백명 

가량의 위그노 귀족들이 머물고 있는 

보주 광장으로 가서 학살했으며 그들

의 시신을 루브르 왕궁 마당에 모았

다. 기즈의 군대와 깔뱅의 꼴레쥬 몽

떼규 동문인 이냐스 드 로욜라가 만든 

예수회 소속의 성직자들이 학살에 앞

장 서게 된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잔인하고 혹

독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옷을 벗겨 길

거리로 내동댕이칠 뿐 아니라 재산까

지도 약탈하였다. 상상 이상의 잔인한 

학살로 인해 왕은 정오에 학살 중단

의 명령을 전달하였지만, 명령을 알

리는 군대의 나팔소리로는 폭도들을 

진정시킬 수는 없었다. 약탈자들은 평

소 자신의 종교에 그다지 신실치 않은 

가톨릭 교도들마저 살해함으로 가톨

릭 국가로서의 모습을 정비하려 하였

다. 시신들은 강물 속에 던져졌고, 강

물은 핏줄기가 되어 흘려갔고, 거리들

은 피와 시신의 냄새로 코를 찔렀다. 

파리에서 시작된 대량 학살은 그렇게 

프랑스 구석구석으로 번져갔다.

3. 전국에 걸친 학살

이 끔찍한 만행은 파리 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프랑스 대부분의 도시

로 번져 나갔으며 처음 3일 동안 모든 

계층과 신분을 망라하여 10,000명의 

위그노 신자들을 죽였다. 프랑스 전역

에 걸쳐 불과 1주일 만에 7만명 이상

의 위그노들이 이루 다 표현할 수 없

는 가장 잔혹하고 잔인하게 그것도 하

나님의 이름의 명목으로 살해하였다. 

반면 로마 교황청에서는 위그노들을 

죽인 이 날을 축제일로 지정하여 기쁨

에 도취하였고, 대학살의 소식을 처음 

전해 준 기즈 가문의 로렌 추기경에게 

1,000 ecus라는 엄청난 포상금을 하

사하였다.           (다음 주에 계속)

프랑스 파리에서, 권현익 선교사

pariskwon@hanmail.net

< 프랑스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찾아서 >  종교 전쟁과 바돌로메 대학살

대학살의 시작을 알리는 꼴리니의 저격 장면.

지방에서 올라온 위그노 지도자들이 묵었던 보주 광장(place des vosges).

산 자와 죽은 자를 세느강에 투척한 후 학살하는 장면. 세느강은 관광 명소이기 전에 순교의 장소이다. 학살의 시작을 알린 성당의 종루

프랑스, 개신교화 직전에 학살로 무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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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제2교육관: 3440 Wilshire Blvd. Suite 276, LA CA 90010
Tel: 213-215-8523 / www.scrdm.org

3550 W. 6th St. LA, CA 90020  Tel: 213-448-9999

문의: 213-380-1112

남가주리디머교회

주님세운교회

담임:김요섭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8시 (본당)
주일 2부예배: 오후1시 (본당)
장년성경공부: 주일 오전 11시 (제2교육관)

주일학교/중고등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새벽예배 (화-토) 오전6시 (본당)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el : 213) 550-7377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얼바인침례교회
담임:한종수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7시45분
주일 2부예배: 오전9시45분
주일 3부예배: 오전11시45분
주일 4부예배: 영어예배 :오후1시35분
새벽기도 (화-토) 오전5시30분

주일예배: 오전 11시 
금요 성경공부: 오후 8시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 6시

ShimChurch.org

담임 이철기 목사

쉼 있는 교회

동양선교교회

오렌지새영교회 

윌셔크리스천교회 

소중한사람들(구,거리선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담임: 임병철 목사

담임: 엄규서 목사

대표: 김수철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7시00분
주일 2부예배: 오전8시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10시15분
주일 4부예배: 오후12시15분
주일 5부예배: 오후2시30분
Family Chapel e.m Sunday: 12:00 pm

주일예배:오전11시  

새벽기도회(화~금):오전6시20분 

수요예배&성경공부:오후6시

주일예배: 오후 1:00 /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기도 : 오전5:30(월-금)
                오전 7:00(토)
셀모임 :    오전 7:00(토)

주일예배: 1부 8시30분 / 2부(영어예배) 9시45분

               3부(전통예배) 11시30분 / 4부(찬양예배) 2시

주일학교: 11시30분    토요젊은이 예배 6시

매일 오전7시 (다운타운 4가 Crocker st.)찬양과 나눔예배 
주일 1부 오전7시 거리예배 / 2부 오전9시30분 센터예배
한인홈리스자활센터 운영, 후드뱅크 운영, 한국노숙자
무료급식 및 노숙자전용교회, 센터운영, 미얀마 무료급식 및
고아원 운영, 중국, 멕시코, 북한 무료급식 지원사업

3921 Wilshire Blvd., #400-4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380-7755

SL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담임:김옥균 사관

주일 예배: 1부 오전 8시 / 2부 오전 1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후 1시 30분
영어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한어 청년부: 금요일 오후 7시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el:323-466-1234   www.omc.org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el:213-480-0714   www.salvationarmy.com

315 S. Knott Ave.#206 Anaheim, CA92804
Tel : 714-900-1008 comingj@gmail.com

616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 213-382-5658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www.ppeople.org
Tel: 213-385-4515   Fax: 213-385-5474   E-mail: streetla@yahoo.com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90020 
teL : 213-383-2939   newLifeoAsis.org

주일 4부(청년):            오후 1: 30

나성한인감리교회

한인어린이회
( 어린이 선교회 )

회장:  테레사 엄  목사

비영리 법인 주 연방정부 iRS

14555 Valley View Ave. Suite C.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 714-236-0256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칠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8시
주일 2부 (영어)예배: 오전 9시 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 (화-금) 오전 5시 30분, (토)오전 6시

주일 1부예배: 오전8시

주일 2부예배: 오전9시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11시30분

주일 4부(청년): 오후1시30분

수요예배:  7시 20분 

한국학교 오전 10시

뮤직 아카데미 

오후 1시 30분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 213-380-9377, Fax : 213-380-9378

새벽기도회: 6시  수요예배: 7시30분   금요기도회: 8시

주일예배: 오전11시,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 (매일): 저녁 7:00

SOLOMON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 (PH.D)
부총장: Dr. Brent Price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주일 1부예배: 오전8시

주일 2부예배: 오전9시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12시30분

-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 찬양예배 오후 3:30

1829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교회 :  (323) 732-7356  목사관 : (818)993-3574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 오전 11시30분 

갈릴리선교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 : 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 : 00

youth : 11 : 00

어린이부 : 오전 11 : 00

새벽기도회(화~금) : 오전 5 : 30

토요연합새벽(토) : 오전 6 : 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el : 323-735-6412, www.gmcchurhc.com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90248  
T (310) 719-2244  F (310) 719-2229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주일1부 오전 8:30 본 당, 2부 영어예배 오전 11:00 EM 

예배당, 3부예배 오전 11:00 본 당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당 

유아유치부 주일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실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30분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el: 310-940-1646 / 714-397-2875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교회 :  (213) 745-9191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주일 1부 :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 오전 11시 

주일찬양 : 오후 1시 30분

수요예배 : 오후 7시 30분

금요예배 : 오후 8시 

새벽예배 : 오전 5시 30분



기독일보제 228호2010년 1월 14일 목요일 크리스천비지니스14

   

   

Classified Add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기독일보 제 228호 2010년 1월 14일 목요일 15전면광고

< 2009 미주기독대학박람회 >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
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1월 19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전액 장학금을 지급함>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공동 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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